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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지전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인 디아스포라로 하여금 미주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

우고 부흥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전파에 충성 헌신하는 모

든 한인 기독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

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잘 만든 캠페인 송 하나, 
열 정책 안 부럽다!

2면

인터뷰
신임 총회장 김종훈 목사

16면

가공할만한 미래, 2025년!

8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뉴욕타임스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11살 정도부터 납치하여 강간과 성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보코하

람이 작년부터 주로 크리스천 학교들에 

다니는 300명 정도의 여학생들을 납치

해 이 같은 만행을 일삼아, 나이지리아

에서는 “우리 딸을 돌려 달라

(BringBackOurGirls)”는 캠페인이 시

작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다. 

어린 소녀들이 강간범의 아이들을 임

신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정부나 UN에 보코하람의 

만행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공분을 얻

어, 납치된 소녀들의 조기 귀환을 서두

르고 있다.

중동에서 엄청난 속도로 테러를 확산

시키고 있는 IS 역시 여자들을 주요 타

킷으로 삼고 있다. 유명 기독교 작가인 

보스캠프(Ann Voskamp)는 최근 IS를 

피해 도망간 이라크 사람들이 임시로 

살고 있는 수용소를 방문했다. 놀랍게

도 그 곳에는 5-7세 정도의 여자 아이

들만이 가족과 같이 있었고, 9살 이상의 

소녀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스캠프는 

“IS는 9살짜리 소녀들을 노예 중계상들

에게 판다. 
<4면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여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쪽의 전리품에 포함됐다. 구약성경에

도 그러한 대목이 있다. 민수기 31장에서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처녀만

을 취하라는 말씀이다. 21세기 오늘 지구촌에서 새로운 악의 축으로 자리잡

고 있는 IS와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납치나 전투에서 승

리한 경우,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는 반면에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이슬람으

로 개종하고 강제 결혼까지 시키고 있다.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의 보코하람은 이슬람 칼리프 국가 수립을 

목표로 나이지리아에서 수년간 납치와 테러를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 없이 일찍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학생 납치를 일삼고 

있다. 바로 여기에 무서운 음모가 담겨 있다. 이슬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코란을 전하기보다는 새로운 신자를 만드는 게 확실하고 빠른 방

법이다. 따라서 보코하람이나 IS는 납치나 전리품으로 남아진 여자들은 이슬

람으로 먼저 개종시킨 다음, 강제로 강간이나 결혼을 시행하여 무슬림 가정을 

이루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적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빼앗고 무

슬림으로 만들어 이슬람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전략을 고발한다(Why Boko Haram and ISIS Target Women).

CT, 보코하람·IS가 여성겨냥 이유와 기독교

인이 기도해야 할 내용 소개

민수기 31장...소녀 납치...강간...임신...이슬람 전파수단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날”온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총회장 정관일 목

사) 제39회 총회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에스겔

47:9)"라는 주제로 5월 19일

부터 22일까지 브라질 이과

수공항 호텔에서 열렸다. 총

회는 총대 160명과 가족과 

봉사자 등 4백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째 날 19일 오후 7시 개

회예배는 정관일 목사(총회

장) 인도로, 기도 이영상 목

사(뉴욕노회), 성경봉독 김

대업 목사(뉴잉글랜드노회). 

찬양 연합성가대, 설교 김영

수 목사(부총회장), 광고 최

동진 목사(서기), 축도 천성덕 목사(가미노

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관일 총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1년 동

안 총회장을 하면서 실수도 많았고 원만하

게 처리하지 못한 사안도 있어 죄송하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같이 일하다 보니 부총

회장님이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이 있다. 새 

임원들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했

다.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는 이번 총회의 주

제가 담긴 에스겔서 47:1-12를 본문으로 "

은혜의 강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하경남 목사(브라질노

회)의 집례로 진행됐다. 조성희 목사(뉴욕

남노회)의 기도와 전대구 목사(태평양노

회)의 성경봉독 후 하경남 목사는 고린도전

서 11:23-26을 본문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오후 8시30분부터 진행된 회무는 회원호

명 서기, 개회선언 총회장, 환영사 황익상 

목사(중남미노회장), 절차보고 서기, 고시

부 보고, 임원선거, 신구임원교체, 휘장분

배, 취임인사 신임 총회장, 광고 출석위원 

선정, 회록채택 회록서기의 순서로 진행됐

다.

제39회 총회 신임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

다. 

△총회장 김영수 목

사(중남미노회) △부총

회장 고택원 목사(필라

노회) △서기 조응철 목

사(가주노회) △부서기 

김성일 목사(로스앤젤

레스노회) △회록서기 

홍귀표 목사(중부노회) 

△부회록서기 이기훈 

목사(워싱톤노회) △회

계 민제기 장로(뉴욕남

노회) △부회계 전성호 

장로(뉴욕노회) △총무 

공재남 목사.

신임 총회장 김영수 목사는 취임사를 통

해 "첫째,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교단의 정

체성을 확립하고 싶다. 둘째, 총회가 개혁

돼야 한다. 개혁보다 혁명이 훨씬 더 쉬운

데 개혁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셋째, 개혁

하고 동시에 화합을 추구해서 더 성숙한 총

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 보겠다. 넷째, 세

계선교에 큰 비전을 가진 교단으로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다. 다섯째, 조국과 조국

의 교회들과 조국 통일을 위해 분명한 메시

지가 있는 총회로 이끌어 가고 싶다"고 말

했다.

둘째 날은 새벽기도회로 시작됐다. 기도

회는 사회 송영인 목사(카나다노회), 기도 

권혁천 목사(북가주서노회), 성경봉독 장현

철 목사(가미노회), 설교 박만수 목사(개혁

총회 전 총무), 축도 강기봉 목사(뉴욕서노

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무는 공천부 보고, 상비부보고, 

상비부 조직보고, 서기 보고(헌의, 고소, 질

의문서), 총무보고, 헌의부 보고, 친선사절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브라

질 이과수 국립공원과 이과수폭포 관광이 

진행됐다.
<3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 5월 19-22일 브라질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가 지난 19일부터 4박5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됐다.

총회장에 김영수 목사 부총회장 고택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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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선을 향한 경주

가 막을 올렸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미국에선 화려한 선거용 예

능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버락 오

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으려는 후

보는 거의 모두 ‘쇼비즈니스 정

치’의 전통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을 펼칠 것이다. 유권자와 소통하

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 심야 TV쇼든 뮤직비디오든 

대중문화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

를 더 잘 알 수 있다.

특히 현대 선거운동에선 메시

지를 전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유

용한 도구가 음악이다. 캠페인 송

은 후보자가 자신의 스타성을 각

인시키고, 경우에 따라선 개성 강

한 이단아로서 소속당의 오랜 전

통에 도전할 기회도 제공한다. 공

화당 경선후보 랜드 폴 상원의원

(켄터키주)은 헤비메탈 음악을 

활용해 공화당의 개혁과 부흥이

라는 메시지 홍보에 나섰다.

민주당 경선후보 힐러리 클린

턴의 경우 가수 케이티 페리가 

트위터를 통해 그의 캠페인 송을 

만들겠다고 자원했다. 그 화답으

로 클린턴은 여권을 주제로 삼은 

페리의 히트송 ‘Roar(포효)’를 격

찬했다.

캠페인 송은 오래 전부터 중요

한 정치적 도구였지만 세월이 흐

르면서 더욱 진화했다. 그 역사는 

정당과 도시 중심의 조직, 후원단

체가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후보

를 대중 스타로 판촉하려는 정치 

컨설턴트와 광고 전문가가 지배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미국 정치

의 폭넓은 변화를 반영한다.

19세기 들어 미국의 정당 시스

템이 확대되고 공식화되면서 선

거운동에서 음악의 역할도 더 커

졌다. 당시엔 지역의 정당 지도자

가 현지 주민의 취향에 맞게 가

사와 멜로디를 선정했다. 지역 당

원들은 그런 노래를 통해 주민에

게 당의 노선과 후보를 홍보했다. 

대개 후보는 직접 유세에 나서지 

않았다. 독자적인 인물이라

기보다 유권자에게 당을 알

리는 간판 얼굴이었다. 유권

자도 개인 후보가 아니라 당

을 보고 표를 찍었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

서 대선후보는 자신을 내세

우며 직접 유세에 나서기 시

작했다. 물론 표를 얻기 위해 

당 조직에 계속 의지했지만 

자신의 언변과 홍보기술을 

적극 발휘해 유권자에게 개

인적인 장점을 알렸다. 아울

러 라디오와 TV의 등장으로 

후보는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 역사상 유일무

이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자신의 역동적인 면

모를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활용

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집결시켰

다. 그 지지기반이 ‘뉴딜연합

(New Deal coalition)’이었다. 

1944년 루스벨트의 4선 운동에

서 유명한 배우 겸 가수 주디 갈

랜드는 라디오를 통해 “난 1944

년 선거에서 우리 현직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요”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음악

이 루스벨트 선거운동의 중심은 

아니었다. 미국 전역의 유권자에

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 뉴딜정

책 홍보의 보완 수단이었을 뿐이

었다.

그러나 1960년 위스콘신주 민

주당 예비선거에서 중대한 변화

가 나타났다. 휴버트 험프리 상원

의원(미네소타주)과 존 F. 케네

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맞

붙은 경선이었다.

두 후보는 메시지, 개성, 정치 

스타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험프리는 예능을 정당 문제와 연

결시키는 민주당 전통을 따랐다. 

반면 케네디는 민주당의 권력구

조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예능을 

활용했다.

험프리는 전통을 따르면서 노

조와 농민으로 구성된 민주당 지

지기반의 환심을 사려 했다. 그와 

함께 위스콘신주를 누빈 전미고

무노동조합의 교육 담당국장이 

직접 기타를 치고 포크송을 부르

며 농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 

험프리는 유세 연설 후 자신이 

잘 아는 농사비용과 노조 정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권자들

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표밭을 

갈았다.

반면 케네디는 민주당의 전통

을 무시하고 자신이 ‘미디어 스

타’라는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대선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3면으로 계속>

일반적으로, 대선후보의 1단계 홍보 전략은 슬

로건이다. 슬로건이란 해당 후보의 삶, 가치, 정책 

등을 한마디로 응축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슬로건이란 단 한 줄의 ‘카피(copy) 게임’이라

고 할 수 있다. 슬로건은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 정치홍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슬로건을 만들

기에 앞서 후보들은 공략 대상으로 삼을 주타깃(

목표)을 설정한다. 주타깃은 국민 전체일 수도 있

고, 나이 든 세대나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 경제적

으로 중산층일 수도 있다. 주타깃이 설정되면 여론

조사 또는 FGI(표적 집단면접법)를 통해 주타깃의 

특성을 분석한다. 조사를 통해 주 타깃의 주요 특

성을 10여개 정도 찾아낸다. 이것을 갖고 전문 카

피라이터가 몇 개의 슬로건이나 캠페인 송을 만든

다. 후보는 이렇게 만들어진 슬로건들이나 캠페인 

송들 중 한 개를 최종 선택한다.

미국 대선에서 이처럼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

는 고도의 정치 산물인 예능 즉 캠페인송이 등장한 

것은 바로 미국에서 유일무일하게 4선에 성공한 

F. D. 루즈벨트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

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

령이고, 대선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까지 유용하

게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은 오바마다.

퍼듀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브라우넬

(KATHRYN CRAMER BROWNELL) 교수는 미

국 선거에서 쇼비즈니스가 어떻게 접목돼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는 지에 대한 전문가다. 그녀는 최

근 뉴스위크를 통해 예능 즉 캠페인 송을 통해 백

악관에 입성하고 통치에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기

고를 통해, 선거는 쇼비지니스라고 말한다(Songs 

That Lead to the White House).

잘 만든 캠페인 송 하나, 열 정책 안 부럽다!
뉴스위크,‘2016대선에 등장할 ‘쇼비즈니스’전통과 ‘예능’활용 소개

시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가정이 산다! 

6.25동란은 한국에서 세계적인 구호단체들

이 생기게 해주었다. 유명한 월드비전이 바로 

그중의 한 단체이다. 월드비전은 지금 전 세계 

103개 나라에서 약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을 돕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예수님을 위한 열

정으로, 또한 기아와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밥 피어스 목사가 전

쟁의 한복판에서 1952년에 창설하였다.  피어

스 목사는 한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위해서라

면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갔다.  그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명 깊은 기도를 하곤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내 마음도 울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불태우게 하소서!” 이러한 그에게 사람들은 무수한 찬사를 쏟아놓았다. “영혼

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세상의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조차 내어놓은 사람” “진정으로 동정심이 깊은 사람.”  

그러나 그의 이런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다. 그의 아내 로레인 피어스가 “우리 가정은 남편이 돕는 가

난한 아이들이 겪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빈곤을 체험해야 했다”고 말할 정

도였다. 그가 자신의 가족을 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버려

둔 채 일만 쫓아다녔던 것이다. 한 예로, 딸이 자살 직전에 해외에 출장 중이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어서 집에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한 적이 있다.  아버지

의 품에 안겨서 흐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는 반드시 극동지역에 있

지 않아도 되었고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 외면당한 딸은 자신

의 아빠가 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고백하였고 수 년 뒤에 결국 자살에 성공하

고 말았다. 이런 사건이 있은 뒤에도 나머지 자녀들과 아내와의 관계도 시간이 

갈수록 냉냉해졌고 그들은 서로 몇 년 동안 서로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

가 되었다. 그리고 64세 그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

면당하였다. 위대한, 기적적인,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의 보호자로서의 엄청

난 사역을 이룬 밥 피어스 목사는 사역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의 마

음과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그는 자신이 설립한 월드비전 이사회에서도 퇴

출당하였고 백혈병으로 외롭게 죽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소위 신수성가(

神手成家/God-made man)한 사람의 대명사이다. 가족조차 알아주지 않던 일

개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으니 그는 자다가도 하나님의 은

혜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 찬송할 수 있었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는 자리에서 클라

이맥스에 다다른다. 그래서 그는 춤추고 뛰놀다가 속살이 보일 지경인데도 괜

찮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 다윗의 가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공식적인 

아내만 8명을 둔 것도 그렇지만 그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 춤추고 뛰노는 다윗을 향해 가시 돋힌 비난을 퍼붓는 모습만 보더라도 능

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예

배자로서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께서도 그런 미갈이 죽

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게 하심으로 다윗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던가. 그

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특히 부부관

계에서는 다윗 역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갈은 신앙이 거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부모 밑에서 왕궁의 공주로

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미갈은 다윗의 신앙보다는 그의 탁월한 

무용과 예술적 감각에 반하여 사랑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궤가 

들어올 때도 백성들과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궁전에서 창으로 내려다보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명목상의 신자, 무늬만 신자, 육신에 속한 신자였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나니”(고전

7:14)라고 하면서 먼저 신앙을 가진 남편을 통해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되게 할 

것을 권면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불신 남편을 말로가 아닌 순종하는 행실로 전

도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보건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줌으로 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부부생활의 원리다. 그러므로 신앙 깊은 남편 다윗이 믿음이 모자란 아내 미갈

을 향해 처가의 문제점까지 들추면서까지 뼈아픈 상처를 찌르기보다 자기를 

모질게 비난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러했듯이 관대하게, 너그럽게 말했다면, 그

래서 미갈의 미성숙한 마음에 다윗의 성숙한 마음이 이어졌다면 어떠했을까, 

그렇게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을까, 가정의 달을 떠나보내면서 돌이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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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22편 :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라

‘시편’은혜 나누기

시편 122편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함을 나타내며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데 자연은 볼 줄 알면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

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

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세미하고 풍부한 사랑, 들리지 않는 큰 소리, 볼 

수 없는 확실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곧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만 보는 것은 그림자

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은혜가 있

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여호와의 집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성전

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과거의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자녀가 부모

의 사랑 속에 살면서 부모의 사랑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불평할 것만 생각하

는 철없음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무사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사랑이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는 감

사치 않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악기는 그 연주자의 솜씨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

령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연주되는 악기와 같습니다. 성

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가 나오고 믿음과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

다.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

음이 초급하구나”(욥19:26, 27)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을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육체를 떠나서 아버지를 뵙는 그 날

을 사모할 것입니다.

화성을 향해 쏘아올린 우주선이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을 보아도 신기하고 

좋은데,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많은 별들, 태

양의 반사체로서 빛이 나는 수많은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좌를 두고 계시

되, 영원 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그 곳에 살도록 예비하신 땅이 있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3)고 하셨습니다. 그 곳은 이 세상 태양 빛으로의 광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 보

여주셨던 천국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곳에는 죄가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

신 하늘 그 곳으로부터, 땅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은혜

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땅에서 찬양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의 특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걱정하며 인생을 사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

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아버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1면에서 계속>

친선사절단으로 브라질장로교

회 총회 조아레스 목사(브릿지바 

장로교회, 총회총무)가 총회장 로

베르토 실바 목사를 대신해 인사

했다. 또 예장 합신측 총회 총회

장 우종휴 목사, 서기 이래원 목

사, 총무 박혁 목사가 인사했다. 

또 예장 개혁측 총회 전총무 박만

수 목사가 GMS 측 부이사장 박

재신 목사, 선교총무 김호동 목사, 

기독신문 이사장 민찬기 목사가 

인사했다. 

저녁예배는 전동진 목사(필라

노회) 인도로, 기도 신효철 목사(

중부노회), 성경봉독 최우성 목사

(수도노회), 설교 우종휴 목사(합

신 총회장), 축도 문성록 목사(펜

실바니아노회)의 순서로 진행됐

다. 우종휴 목사는 시편133:1-3

을 본문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

다.

셋째 날 새벽기도회는 허성무 

목사(워싱톤노회) 인도로, 기도 

김현인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 

성경봉독 김상하 목사(펜실바니

아노회), 설교 김성국 목사(뉴욕

노회), 축도 엄영민 목사(남가주

노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예레미야 29:11-13을 본

문으로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

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미진한 회무들이 진행됐

으며, 사모들은 총회준비위원회

의 인도로 조류공원과 수력발전

소 등을 관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사부의 보

고를 받아들여 분쟁 중이던 든든

한교회와 뉴욕서노회의 안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결정된 중

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든든한교회 김상근 목사는 

자진 사임한다. 2)든든한교회는 

김상근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하

는 교회개척 후원금으로 30만 달

러를 지원한다. 3)노회 정상화와 

김상근 목사의 교회개척을 위해 

수습위원으로 3인(김선만, 조성

희, 손한권 목사)을 파송한다. 4)

쌍방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회 법

정 소송은 즉시 취하한다.

남가주 소재 노회 10명의 총대

들이 긴급동의한 총회직영 개혁

장로회신학교 소송의 건은 이탈

자들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총회

직영 개혁장로회신학교를 되찾아 

오는 일에 대해서 해당 이사회의 

소송비용 부담 하에 이사회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총회가 이 재판

에 관련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주기를 청원한 긴급동의안을 받

았다.신학부 사업보고를 통해 태

평양노회에서 청원한 필리핀장로

회 신학교의 총회 인준신학교를 

허락했으며, 미주총신신학교에서 

청원한 총회 인준신학교의 건은 

현장실사가 필요하므로 부장과 

서기를 파송하기로 했다. GMS 세

계선교회(합동) 부이사장 박재선 

목사와 기독신문 이사장 민찬기 

목사가 친선사절로 인사했다. 

저녁에는 KAPC 세계선교회

(WMS) 선교사대회가 열렸다. 개

회예배는 이용걸 목사(선교회 회

장) 사회로, 기도 김선만 목사(선

교회 회계), 설교 김재호 목사

(GMS 이사장), 파송선교사 소개 

최해근 목사(선교회 총무), 격려

사 박재신 목사(GMS 부이사장), 

선교헌금, 봉헌기도 정금태 선교

사, 축도 김영수 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넷째 날 오전에는 폐회예배가 

있었다. 김영수 총회장은 2016년 

5월 17일(화) 40회 총회에서 만나

자며 폐회 선언을 했으며, 총회장

의 인도로 설교와 축도가 진행됐

다.   

한편 WMS 선교사대회는 총회 

후 계속돼 23일까지 진행됐다. 

22일에는 김호동 목사(GMS 선

교총무), 백운영 목사(GP 선교

회), 김선만 목사(WMS 회계)가 

전체 세미나를 인도했다. 또 

WMS 파송선교사인 정금태, 박성

홍, 황신재, 강성철 선교사의 선교

보고와 간증이 진행됐다.22일 오

전 11시에는 한국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GMS)와 미주한인예

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WMS)가 

선교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복음

화를 위한 선교사역의 극대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선교

협정서에 GMS 이사장 김재호 목

사와 WMS 회장 이용걸 목사가 

사인했다. 협정서에는 △세계선

교를 위해 동역 △매 4년마다 갱

신 △상호 사역원칙과 내규를 존

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예장 

합동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정치적으로는 냉전을 치루고 있

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협

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함으로 한국 선교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또 WMS 파송선교사인 정금태, 

박성홍, 황신재, 강성철 선교사의 

선교보고와 간증이 있었으며 마

지막 날에는 이과수폭포에서 전

체 선교사 위로회가 진행됐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산하 

650여 교회, 세례교인 5만3천여

명, 유아세례 교인 1만여명으로서 

북미주 최대의 한인교단이자 최

대 한인 디아스포라 장로교단이

다. 또한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30여개 나라에 107가정이 사역하

고 있으며, 군목도 24명이다. 창

립 총회원 32명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는 현재 목사 

회원만 1천2백여명에 이른다.

또 5개의 노회로 출발해 현재 

32개 노회로 발전했다. 남가주 5

개 노회, 북가주 3개 노회, 미동부 

지역에 9개 노회, 중부노회, 동남

부노회, 남부노회, 그리고 하와이

노회 등 미국 전역에 20개 노회가 

있다. 그 외 카나다노회, 남미지역

의 브라질노회와 중남미노회, 오

세아니아지역의 뉴질랜드노회가 

있으며, 제33회 총회에서 필리핀

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노회가 가

입됐다. 또 무지역 노회로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주(영어)노회가 소

속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2면에서 계속>

인기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히트송 ‘High Hopes(대망)’ 가사

를 적절하게 개작하고 할리우드

의 첨단 홍보전술을 동원해 ‘난 

잭 케네디 팬’이라는 유권자 블록

을 구축했다.

케네디의 전술이 먹혀들었다. 

유세장에선 ‘난 잭 케네디 팬’을 

자처하는 대규모 군중이 케네디 

일행의 도착을 기다렸다. 말 그대

로 스타 탄생이었다. 케네디 일행

은 대형 스테이션왜건(접거나 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뒷문으로 짐

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을 타고 

지붕에 매단 대형 스피커 2대에

서 ‘High Hopes’ 노래를 틀며 떠

들썩하게 유세장에 도착했다. 그 

가사는 이랬다. “모두가 잭에게 

투표하지. 다른 후보에게 없는 걸 

그는 가졌어. 모두가 잭을 지지하

고파. 잭은 정도를 걷지. 그는 포

부가 커. 1960년은 그의 대망을 

위한 해야. 모두 나와 케네디를 

찍어. 케네디를 찍어. 우리가 이길 

거야.”

시나트라의 노래는 케네디의 

선거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전국의 유권자가 그에

게 지지를 표할 수 있는 공통 언

어로 자리 잡았다. 웨스트버지니

아주의 광부와 위스콘신주 밀워

키의 폴란드계 미국인 등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며 케네디를 환영

했다. 유세장에 참석할 수 없는 

팬들은 케네디 선거운동본부에 1

달러를 보내면 케네디가 직접 서

명한 음반을 받을 수 있었다.

시나트라의 노래는 인기 스타 

케네디와 유권자 사이의 정서적 

연결고리가 됐다.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무당파든 상관없었

다. 케네디는 미국 선거정치의 오

랜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전

술로 결국 선거에서 이겼다. 스타 

마케팅에 뿌리를 둔 선거운동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였다. 오늘날 

선거운동에서 대중음악을 활용하

는 방식은 전부 그 유산에서 비롯

됐다.

빌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출마

에선 록밴드 플리트우드 맥이 재

결합해 그를 위해 ‘Don’t Stop(멈

추지 마)’을 불렀다. 클린턴은 이 

흘러간 노래를 이용해 미래의 기

대감을 고조시켰다. 케네디가 

‘High Hopes’를 활용해 재미를 

봤듯이 클린턴도 ‘Don’t Stop’을 

통해 멋과 흥을 즐기는 미디어 스

타로서 표심을 사로잡았다.

버락 오바마는 벤 하퍼의 

‘Better Way(더 나은 길)’부터 스

티비 원더의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서명하고 

봉해서 배달했어요 난 당신을 찍

었어요)’까지 연예인의 지지를 유

세에서 음악적 메시지로 전환시

켰다.

예능은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

에도 도움이 됐다. 그는 버즈피드

(Buzzfeed) 같은 뉴스·연예 웹사

이트를 활용하고 ‘콜베어 르포

(Colbert Report)’ 같은 코미디쇼

에서 너스레를 떨며 이민과 건강

보험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했다.

2016 대선을 위한 양당의 예비

선거에서도 선거용 예능물이 유

권자의 정서와 관심사, 애착을 자

극할 것이다. 거기서 형성되는 ‘팬 

기반’이 잘만 하면 본선에서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결국 요즘은 ‘군총사령관

(Commander-in-Chief)’만이 아

니라 ‘오락총사령관(entertainer-

in-chief)’ 역할도 대통령의 직무 

중 하나다. 선거운동에서 대중문

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나중

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큰 도

움이 될 듯하다.

잘 만든 캠페인 송 하나, 열 정책 안 부럽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

KAPC 제39회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임원단



어느 시장 한 가운데서 어느 분

이 확성기를 들고 나타나서 큰 소

리로 외쳤다. 오늘 낮 12시에 이 자

리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지위도 얻고 돈도 얻고 사람도 얻

는 출세하는 지혜를 팔겠다고 소

리를 쳤다. 12시가 가까워 오자 사

람들은 몰려들었고 12시 정시에 

그 사람은 거기 모인 사람들로부

터 상당한 돈을 그것도 선불로 다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는 딱 말 한

마디를 남기곤 유유히 사라졌다. 

그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말조심 해!” 생각해보면 말! 얼마

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민수기14:28에 하나님께서 맹

세하는 한 말씀이 나온다. “여호와

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

하노라”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하

신 맹세이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

엇인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

수기 14장 29절에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나

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결단코 가

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

는데 37절에는 그 땅에 대하여 악

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

로 죽었다고 했다. 우리가 말한 대

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해주신다니 우리말이 얼마나 무

서운  것인가? 그래서 잠언 18:21

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

렸다고 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

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말했다. 세상

적인 눈으로 보면, 똑똑하고 합리

적인 판단이고 사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망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

한다. 보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

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게 행하리라” 하신 것이다. 보라! “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

다”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

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갈

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

어갔고 그들을 밥으로 먹고 살았

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생

각대로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

만 보고 나쁘게 말하는 습성! 원망

과 불평은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

이다. 그래서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한다.

믿음 없는 생각이 내 머리에 잠

시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믿

음 없는 생각을 입으로 말해버리

면 될 일도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여리고를 돌때 절대명령 한 가지

가 있었다. 모든 백성은 침묵하면

서 돌라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불신 불평 의심의 말을 못하게 한 

것이다. 다행이 침묵하려고 한 사

람도 불신앙의 말을 내 뱉지 않았

고 그래서 여리고이 무너지는 기

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만약 “이거 

뭐하는 짓이야. 성벽을 7바퀴 돈다

고 뭐 이 큰 돌로 쌓은 성이 무너지

냐?” 이런 불신의 말을 누군가 뱉

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

았을 것이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침묵하라는 명령대로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 천

만 다행이었다. 그래서 성곽이 무

너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는 말이 

있다. 우리들의 오늘은 5년 전, 10

년 전에 심었던 말의 열매이다. 그

동안 좋은 말을 심었으면 앞으로 

좋은 날을 맞이하며 살 것이다. 행

복해서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지난날에 행복한 말을 심었

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미국 사업

가 중에 여자의 속옷을 팔아 부자

가 된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다. 

미국 여성들의 체격이 커지면서 

small, medium, large 같은 기존의 

사이즈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

다. 그래서 오스틴은 체격이 큰 여

성들의 속옷을 만들어 ‘뚱보형’이

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그 속옷

은 도무지 팔리지를 않았다. 오스

틴은 고심 끝에 ‘뚱보형’이란 말을 

여왕이 입는 치수를 뜻하는 queen 

size라는 말로 바꾸었다. 그때부터 

그 속옷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

했다. 이런 오스틴의 성공은 사람

들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심

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

르쳐 준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성

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실패의 언어가 있다. 행복한 사람

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

들어주는 말이 있고 불행한 사람

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준 말이 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인

생 최대 에너지이다. 마치 태양에

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로 사람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

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에너지

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는 말 중

에는 그 권세를 작동시켜 기적을 

낳게 하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

다주는 신비의 언어가 있고 우리

가 가진 권세를 능력으로 나타내

는 말들이 있다. 

주변을 살펴보라. 절망적인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희망적인 삶을 사

는 이들이 있는지 보라. 말이 거친 

사람 중에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보라. 언제나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중에 깨끗

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

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 중에 긍정

적인 삶은 사는 이가 있는지. 비난

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 중에 칭찬

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는지. 과격

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지. 사람을 무

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존경 받고 사는 이가 있는지. 한번 

주변을 살펴보라! 없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없다. 왜? 그 말이 당신

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

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우리 사

람의 얼굴을 보라. 귀는 두 개나 만

들어 양 옆에 붙여 주시면서도 항

상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말하는 

입은 하나만 주셨고 그것도 이중

으로 벽을 쳐놓았다. 말하는 혀를 

이빨로 단단하게 성곽을 쌓아 막

아놓고 그리고 또 입술을 또 그 위

에 덮어 놓았다. 세상 살면서 사람

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있는 작품인 것

이다. 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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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독교

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만큼 그 어느 것

과 다른 야무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태

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되

어있습니다. 결정한 것에 대한 분명

한 태도와 행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결단

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배웁니다. 아

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현재

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동

쪽 300Km 떨어진 곳인 갈대아 우

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은 메소

포타미아의 주요 상업, 문화, 종교 

중심인 오래된 도시인데 그 곳에 거

류하던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곳을 떠

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우

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우리도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

니다.

떠나야 할 땅은 보장받을 수 없

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

나님을 외면하는 땅입니다. 죄를 떠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

를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머물

면서 막연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우

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

면 떠나기 쉽지 않은 환경도 무릅써

야만 합니다.

1)말씀 따라 떠나야 합니다(창

12:4).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형편이나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머물 수 없어서 어

쩔 수 없이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

나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화려하

고 편한 환경에서 떠나야 하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정든 이웃과 사랑

하는 친족들과 헤어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17:30). 회

개는 사람과 상의 할 일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일입니다.

2)모르지만 떠나야 합니다(히

11:8).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지

라도 분명하게 떠나라고 하시니 떠

난 것입니다. 확실한 내일이 없이는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

함은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

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내일은 몰라

도 오늘 주어진 하늘의 결정을 따

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

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라 하시는 말

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인도하십니다.

3)이제라도 떠나야 합니다(창

12:4).

결단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면 오늘은 가

장 빠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르

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

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로다”(고후6:2). 늦었다고 핑계 대

는 이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까지는 아닙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전능하신 하나

님께 맡기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

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

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

기를 결단해야 합니다(롬13:14).

2. 어려워도 머물러 있기를 결단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하란 땅을 

떠나 기대 속에 머물던 가나안 땅

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창

12:10).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떠

날 수 없는 곳을 떠났던 대단한 결

단도 갈등할 만한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피할 수 없는 문

제를 만나면 맞서서 해결하든지 도

망하든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에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도움 될 듯 한 풍요롭고 물

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하

지만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에 간 그

는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

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에 쌓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던 그는 거짓말

을 해서라도 애굽 땅에 머무르려 합

니다. 이제 그의 아내는 그의 여동

생으로 알려집니다(창12:13). 말씀

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은 무슨 명분

이라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은 무슨 거짓말이라도 주저하지 않

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가 사래를 자기

의 아내로 삼으려는 일에 아브라함

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예물을 받으며 아내를 바로의 아내

로 내주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

니다. 기근이 있는 가나안땅에 머무

르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을 

듯합니다.

1)자신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8,19).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달

라 헛되지 않습니다. 혹 고난이 있

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입

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

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

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

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

라”(벧전5:10). 이 일로 인해 귀감

이 될 만한 하란을 떠났던 결단이 

우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

라함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를 지

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중요한 일

입니다.

2)가정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5).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되돌아

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낫다고 생

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가족

을 위한 것이라면 멋진 설득력이 있

습니다. 심한 기근에 궁여지책이라

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

은 풍비박산이 될 형편이 되었습니

다.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으니 아브

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패닉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

이 가정을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

는 가정을 책임져주실 하나님께 맡

기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믿는 것

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얻어

낸 약조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

너뜨릴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집안

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

명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위한 행복한 

약속입니다.

3)이웃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7).

바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생

각지 못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

에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 애굽 땅

에 거주하면서 바로왕의 집안은 어

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

니다(마5:13).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

다.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행복해지

게 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며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의 시작

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온 결단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

만 머물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

는 것은 어떤 이유이든 어리석은 일

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슬프게 하

는 일입니다. “떠나는 결단과 함께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결단해야 합

니다.

3.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창13:1).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종

살이 했던 애굽 땅으로 끊임없이 돌

아가려고 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

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

에 종노릇하던 때로 돌아가려는 습

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담이 위험

하고(장18:12), 선줄로 아는 자기 착

각이 넘어지게 합니다(고전10:12).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따라 진솔

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

여 돌아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

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가족들과 

짐승 떼를 몰고 애굽 땅을 나와 가

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겉보기와 

달랐던 애굽 땅은 그가 살 곳이 아

니었습니다. 그가 있을 곳은 하나님

이 말씀하신 그 곳이었습니다.

1) 기회를 따라 결단해야 합니

다.

지난 세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만 하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기

회마저 잃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합

니다. 진작 가나안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어야 했습

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다시 제자리

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를 맛보고

도 타락한 이들에게 지금도 말씀하

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

셨나니”(욜2:12).

2)모든 것이 다 돌아와야 합니

다.

결단은 전 인격적이고 전 생활적

이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난 세상

에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질도 다 돌아와야 합니다. 

몸만 성전에 들어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

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

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5). 안

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는 것도 아

닌 것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

성입니다.

3)결단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

로 확인됩니다.

확실한 결단은 예배의 삶으로 나

타납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

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

름을 불렀더라”(창13:4). 하나님께

로 돌이킨 자들의 확실한 변화는 예

배의 삶에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의 

예배에 눈물 젖은 찬양이, 선포되는 

말씀에는 깨달음과 감격이 있습니

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

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

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 모이기에 힘쓰고 어려운 생활에

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시

간을 드리고자 했던 그 때로 돌아

가야 합니다. 좀 먼 길이라도 돌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벗

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

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

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삼상7:3).

<1면에서 계속>

그 아이들은 벌겨 벋긴 상태로 팔

려, 건강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분배

돼 마치 고기처럼 팔려나간다”고 쓰

고 있다.

UN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자 또한 “여자들에게 성적 폭력

을 정당화하고 잔인하게 노예나 아

기를 낳도록 하는 것이 바로 IS가 추

구하는 이데올로기와 작전의 핵심”

이라고 지난주 조사 결과를 밝혔다. 

대체적으로, 여자 아이들(1-9세)의 

몸값은 43달러에서 172달러 사이에

서 팔리고 있고, UN보고서에 따르면 

한 명의 여자 아이가 보통 20번 이상

의 결혼을 하며, 매 결혼 때마다 처녀

성을 회복하는 산부인과 수술을 받

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자들만을 타킷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가장 많이 부상되는 이유는 바로 

적군이나 점령지를 완전히 궤멸시키

기 위해서 여자들을 병들게 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르완다 대학

살 당시 후트족은 에이즈 보균자들

을 앞세워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는

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을 

줄 것이고, 너는 서서히 고통 받으며 

죽게 될 것이다”며 여성들을 강간했

다. 또한 전리품으로, 가족을 죽인 상

대방의 신부로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고, 위안부로 팔려 군사자금을 조

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볼 때, 조직적인 강간은 군의 숫자를 

줄이고 반면에 아군의 숫자를 증가

시키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의 전략

이었다.

바로 보코하람의 만행이 그러한 

전략적 일환의 일종이라고 나이지리

아 주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에서 말했다. 

보모하람의 리더들은 여성들을 강

제로 임신시키는데 광분한다. 그 중

에서는 잠자리를 하기도 전에 자신

들의 이데올로기를 계승시키기 위해

서 알라께서 하사하신 선물이라고 

기도하는 극단적 테러리스트들도 있

을 정도다. 

따라서 강제로 강간하고 나면 많

은 희생자들이 병에 걸리거나 미숙

아나 장애아들을 낳고, 트라우마나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자신

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도 많은 

여자들은 지울 수 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히려 보코하람의 

아내들로 남게 된다. 강제로 아이를 

낳게 되지만, 여자들은 모성 때문에 

아이들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아이

들을 맡긴다. 
<8면으로 계속>

신앙 결단 
(창세기 13장 1-3절)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푸/ 른/ 초/ 장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말!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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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업이나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우리

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

아야 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히

13:5).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의식

주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

를 채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 더

욱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딤전 6:8).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자 

애쓰다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

어지고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딤전 6:9)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

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

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

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딤전6:10)

라고 말씀합니다.

제기되는 질문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사람

들은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의 축적

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요? 이윤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만

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이 부를 위해 부를 축적하려고 애

쓰는 것은 성경과 대치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인가요? 이 때문에 세

상에서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일해야 하는 것

인가요? 

실제로 사업(business)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비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동양인에

게나 서양인에게나 일반적으로 부

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업이 선하고 추천

할 만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

업은 어쩔 수 없이 생존과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본질상 선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

런 식으로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질

문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답을 가져야 합니까?

 사업자의 자세

이런 부정적인 질문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해 매우 단순하게 대답

한다면, 만약 세상적인 사업이 교

회가 세워지는 일, 전도를 위한 일, 

선교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선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

우 사업가들이 결코 죄책감을 느

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세상의 사

업들이 오히려 추천받을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

게 비춰주는 세상적인 사업에 대

한 사업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의 말을 듣고 바로 가서 사업

을 하여 또 다섯 달란트의 이윤을 

만들어 낸 종들에 대해, 주인으로

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

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

씀을 하셨습니다(마25:14-20). 또

한 예수께서는 므나 비유를 통해 

주인이 자신의 종 열 사람을 불러 

각각에게 한 므나씩 주면서 그것

으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사업

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눅

19:13). 오히려 두 가지 비유를 통

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할 사업은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내

버려 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심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제조하는 그

리스도인 사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당한 일이요 권장

할 만한 일입니다. 사업터에서 직

원의 노동력과 시간, 그들이 배운 

기술, 모든 장비 등, 이런 모든 것들

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

것이 생업인 사람들이 이런 수단

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돕고 부양

하는 것입니다. 

부와 세상의 사업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목회서신

을 통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리

석은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딤후6:8)과 어떻게 조화를 이

룰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업일지

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업과 

비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업이 다릅

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업의 목

적은 이윤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

트 받은 종들이 자기에게 맡겨주

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사업을 했

던 목적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

트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

라, 세상적인 사업을 통해 그 자본

을 맡겨주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세상 사업에 대한 청교도적 사

업 윤리

막스 베버(Max Weber)가 ‘프로

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에

서 언급하듯이 그리스도인 사업가

들은 부를 만들어 내는 자체가 자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가

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라는 생

각에 충실한 것입니다. 베버가 말

하는 자본주의 정신은 청교도들이

나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자

본을 늘리는 자체를 윤리적 의무

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업 자체를 윤리적 의무로 행해야

만 하는 소명의 일로 생각합니다. 

베버에 따르면 종교개혁 이후에 기

독교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물

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

며 그것을 즐기려는 것도 아닙니

다. 많은 물질을 획득할 수 있을 정

도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

었다는 사실 자체가 선택과 칭의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사업

의 목적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

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

들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업

가들은 사업의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

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기 위한 분명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부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정욕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업의 유용성

그렇다면 세상적인 사업이 어떻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

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을 때 구제와 자선을 베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

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난의 문

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빈

곤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 사

업가가 끊임없이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

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창조적이

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부와 사업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이 소유욕을 갖는 것이 죄인가요? 

이렇게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

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

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자연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자원

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

스도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소유권

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생계를 꾸

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유재

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적인 모습

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행2:32-35). 초대교

회 당시 믿는 신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

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

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

습니다.          <14면으로 계속>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 이윤석 목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업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Q: 저는 종말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

드시 적그리스도가 오는지요? 그리고 그의 정체와 휘두를 권세는 어떤 

것인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러톤에서 배 권사

A: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살후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

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먼저 배도

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

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

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을 예고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

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므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후삼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세상을 통일하

고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극한 환난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재림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

에 대해 신구약 성경은 5가지로 말합니다. 

1)짐승입니다(계13:1)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2)미운 물건입니다. 이것은 단9:27절에 나옵니

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이레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

고 그가 그 이레의 벌반에(후삼년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3)멸망의 가증한 것. 마24;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 진저”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가 강요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4)불

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는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2:3) 5)자칭 하나님. 살후2:4절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엇을 장악합니까? 주로 3가지입니

다. 

1)왕권 장악-정치적 왕권과 권세를 휘두를 것을 말합니다. 계13: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

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왕권)을 그에게 주었

더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표범같이 무섭고 신속하고 곰의 발같이 

정복력이 있고 사자의 입같이 삼키는 입이요 용처럼 마귀의 권세를 받았

습니다. 2)종교 장악–종교통합을 할 것입니다. 계13:11을 보면 그는 새

끼양인 거짓선지자 즉 타락한 종교지도자들을 대동하여 그들이 하수인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종

교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짐승은 핍박하고 거짓선지자는 미혹하는 이 2가

지 방법을 쓸 것입니다. 3)상권장악–경제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계13:7

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

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사업을 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

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는 자는 핍박과 순교와 경제적 어려움을 당

할 것을 각오해야합니다. 

주님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 나타나...왕권, 종교, 상권 장악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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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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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람 풍 족

은 인도네

시아 주요 

섬들 중

의 하나인 

수마트라

( S u m a -

tra)의 남

쪽 끝에 

살고 있다. 

한 때 그들은 그 섬에서 가장 큰 민

족 그룹을 형성했지만, 지금은 인

도네시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

난 20년에 걸쳐 수마트라 섬으로 

이주해온 3백만의 자바족이 그 수

가 더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로 인

해 람풍족은 큰 고통과 불안을 느

끼고 있다. 

람풍족은 아붕(Abung), 파밍기

르(Paminggir), 푸비안(Pubian),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아붕은 사람을 헤치고 침략의 역사

를 가진 산악지방인들이고, 푸비안

과 파밍기르는 어업과 농산물 무역

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리는 저지대

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람풍족은 수마트라에 사는 또 다

른 인도네시아 부족인 코메링(Ko-

mering)족과 같은 언어 그룹에 속

한다. 그러나 이 두 종족이 같은 전

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지내지는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가 있

지만 인도네시아어가 공식어로 채

택돼 수마트라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삶의 모습

전형적인 람풍 마을에는 막대기

와 죽마 위에 지어진 고상식 가옥

들이 있다. 이러한 가옥들은 “세사

트(Sesat)”라고 불리는 마을 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다. 

세사트는 일반적으로 큰 방 하나로 

돼있는데, 다양한 집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방으로 나누어 놓

았다. 마을 위원회는 이 세사트에

서 모임을 갖는다. 

람풍족의 영토는 다섯 지역으

로 나누어지는데 각 지역은 더 작

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구

역들은 남성 대표에 의해 다스려진

다. 각 구역의 이름은 그곳에 사는 

가족의 이름에 따라 붙여진다. 람

풍족 문화에서는 여성에게도 지위

가 있다. 춤을 출 때 귀족 계급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대개 어부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부는 경작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한다. 그러나 최

근 자바족의 이주로 인해, 많은 농

사꾼들이 멀리 북쪽으로 밀려나게 

돼 일부는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

리를 찾기 위해 도심지로 옮기기

도 했다. 

아주 매력적인 람풍족 문화 중 

하나는 가족과 가문을 나타내는 기

를 만드는 것이다. 이 깃발에는 배

나 사당의 모양, 사람과 동물 형상

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훌륭한 예술 작품들은 결혼

이나, 제사의식, 위기 때에 걸려 있

게 된다. 

신앙

무슬림과 수마트라섬 사람들의 

교역을 통해 이슬람교가 13세기 

말 수마트라로 유입됐다. 이슬람의 

영향은 서서히 람풍족의 문화를 약

화시켰고, 지역 대표는 마침내 그

들의 지위와 힘을 잃게 됐다. 19세

기까지 람풍족은 네덜란드 식민정

부의 직접 통치를 받았다. 현재 람

풍족은 헌신적인 정통 무슬림들이

다. 이는 이슬람 신앙이 정령숭배(

인간이 아는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

고 믿는)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남부 수마트라 부족들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주정책을 

강제적으로 실행해 많은 람풍족 사

람들이 학대 받는다고 느끼게 됐고 

이에 분개하게 됐다. 이러한 고통

으로 새로 이주해온 자바인들과의 

갈등과 대치 상태에 놓여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 슬프게도 람풍족에

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된 사

람들은 자바인 기독교인들이다. 인

도네시아어가 매우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람풍어로 출판되는 일반 

및 기독교 자료는 거의 없다. 

람풍족은 새로운 사상에 관대하

게 열려있는 종족이 아니다. 그래

서 그들 사이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러 외부의 시도들이 많은 저항

에 부딪쳤다. 이러한 저항을 일으

키는 요소 중의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애착이다. 

현재 람풍족 사이에서 사는 크리

스천은 타 지역 사람들(주로 자바

인)이 상당수 있다. 불행하게도 람

풍족 사람들은 자바인들을 좋게 보

지 않는다. 알려진 람풍족 크리스

천은 오직 50명쯤이다. 비록 람풍

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시작

되기는 했지만 아직 보급될 준비가 

돼있지는 않다. 

인도네시아의 람풍(Lampungese) 

www.chpress.net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강풍에 독일도 영향권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

법화한 아일랜드발 강풍이 독

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

이다. 독일은 집권 기독교민주

당(CDU) 등 주류사회의 종교

적 신념을 비롯한 보수적 분위

기로 동성결혼 합법화로까지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

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아일랜드가 지난 22일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을 합법화하자 독일 법무부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오는 27일 동성커플의 권리확대 법안을 각의에 제출

할 것이라고 법무부 대변인이 슈피겔 온라인에 25일 

밝혔다.

공영 라디오 도이체벨레는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사

는 동성커플과, 결혼한 부부의 권리 차이를 없애는 방

향이라고 법무부 대변인이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

했다. 마스 장관은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전면적인 

평등으로 향하는 진일보”라고 자평했다.

앞서 CDU와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

(SPD)은 2013년 대연정 출범 전 맺은 협약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의 대연

정 체제에서 결혼 합법화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

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진보 야당인 녹색당은 독일

이 이 사안에선 아일랜드에 뒤처졌다면서 정부의 권리 

확대를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결혼 합법화로까지 나

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CDU의 첫 커밍아웃 게이 정치인인 옌스 슈판 의원은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했다면, 우리 독일도 할 수 

있다”면서 독일인들도 기대 이상으로 이 사안에 관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디벨트는 보도했다. 또

한, 친기업과 시장자유를 강조하는 우파 정당인 자유민

주당(FDP)의 카트야 주딩 부당수는 합법화 찬반과 관

계없이 SPD는 CDU가 반대한다는 핑계를 앞세우며 합

법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 기독교인 87% SNS 이용

한국 기독교인 10명 중 9

명가량이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를 이용하고, 76%

는 하루 1번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SNS 이용실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기독교인들

은 또 인터넷 여가활동으로 찬양 감상보다는 TV프로

그램 등 동영상을 더 자주 시청하고, 70%는 유튜브로 

기독교 영상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사역연구소는 지난 1-2월 CTS기독교TV, 온

맘닷컴, C3TV, 기독교인터넷쇼핑몰 ‘고집쟁이녀석들’ 

등의 회원 및 방문자 487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미디

어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 26일 밝혔다.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87%로 매우 높았다. 

하루 여러 번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52%를 차지

했고 하루 1번 정도는 17%였다. 시간마다 SNS를 접하

는 사람은 7%에 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

월 전국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 인터

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다는 응

답자는 60.7%였고, 하루 1번 이상 사용한다는 사람은 

53.8%였다. 

SNS 중에서는 카카오스토리(77%), 페이스북(76%), 

네이버 밴드(51%) 이용(중복 선택)이 대부분을 차지했

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각각 21%, 12% 수준이

었다. 응답자의 98%는 하루 1회 이상, 57%는 하루 평

균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정보를 얻

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응답자(중복 선택)의 86%가 스

마트폰을 꼽았고, 74%는 컴퓨터, 66%는 지상파TV라

고 답했다. 

인터넷으로 여가활동을 할 때 기독교인의 63%는 영

화·TV 프로그램 등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찬양 감상은 

59%로 나타났다. 라디오 방송 청취 및 일반음악 감상은 

43%였고, 게임을 한다는 응답자는 21%에 달했다. 기독

교 영상을 시청하는 매체로는 유튜브가 70%로 압도적

이었다. 다음팟TV(17%), 곰TV(8%) 등 국내 온라인영

상매체는 소수에 그쳤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F. 그래함, 연방대법 동성결혼 판결위해 기도 요청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랭클린 그래함

(Franklin Graham) 목사

가 기독교인들에게 판결

을 내릴 9명의 대법관을 위

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그래함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9명의 대법권 한 명 한 명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함 목사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대법원의 엘레나 카간(Elena Kagan) 대법

관이 지난해 자신의 전 로클럭(law clerk)을 위해 동

성결혼을 허용했다”면서 “”2013년에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이라고 진술된 연방 결혼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하는 데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에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의 위

험성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는 “소토마요

르(Sotomayor) 대법관은 동성결혼에 대해 잘못된 이

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한다면 

미국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래함 목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앞으로 기독교인

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함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과 앤

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 룻 베이더 긴

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 등을 위해서도 

동성결혼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

했었다.

전 아칸소 주지사이자 공화당 대선후보인 마이크 허

커비(Mike Huckabee)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동성결혼에 대해 판결을 내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은 가톨릭 신자이며 3명은 유대교 신자다. 연방대

법원의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은 오는 6월 중 나올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UMC내 협의회, 동성 결혼주례 허용법안 통과

미국 연합감리교 연대사

역협의회(United Meth-

odist Connectional Ta-

ble)가 성직자가 동성결혼

식에 주례를 서고 지방연

회가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성직자가 교회의 치리 없이 자신이 원할 경우 동성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고 동성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협의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10표로 통과됐

다. 이 법안은 내년 오리건 주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

종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교단 법이 된다.

그러나 연합감리교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

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복음주의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인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크리스

천포스트에 협의회의 법안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며 비

판했다. 그는 “법안은 감리교의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

적 원칙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총

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연합감리교의 치리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기

독교의 교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성직자는 동성결혼

을 축복할 수 없으며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

도 없다.

미 남침례회, 방언금지 정책 변경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

부(SBC IMB)가 2005년 방

언(speaking in tongues)을 

하는 선교사 후보들은 탈락

시키는 특별지침을 마련해 

지난 10년간 시행해오던 정

책을 2015년 5월 13일부로 바꾸기로 했다고 종교통신

(RNS)이 보도했다. 

웬디 노벨 IMB 대변인은 “향후 방언을 하는 선교사

들을 위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한다고 긍정

하는 선교사들을 자동탈락 시켜온 그동안의 정책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

정은 근래 남침례회가 오순절교 등 방언을 장려하는 

교파들과 선교경쟁을 해온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프

리카 등에서 점차 방언신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기로 했기 때문. 

웨이크포레스트신대원의 빌 레너드 교수(교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이 은사체험이 정상화되어 있다.”며 “

방언에 반대하는 교파나 교단들은 전도 면에서 뒤처지

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교인수 약 1,600만에 달하는 미국 남침례회는 

그동안 과거 기독교계의 다른 교파들이 가지 않았던 

전인미답지를 포함한 세계 오지에 선교사를 과감하게 

파견해온 교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3억 이상 되는 신자

를 둔 오순절계와 선교지에서 치열한 전도경쟁을 해오

면서 방언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돼왔다.

성경에서 ‘글로싸’ 또는 ‘글로쏠랄리아’라고 불린 방

언이 남침례교인들에게는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끝난 

것으로 단정돼 왔다. 또한 방언 금지는 남침례회의 중

요한 교단적 표지의 하나로 부각돼 왔다. 레너드 교수

는 남침례회가 갈수록 유색인종들 간에 늘어나는 방

언현상에 대해 인구학적 ‘트로마’를 느끼고 있다고 말

했다. 웨이드 벌슨 목사는 “선교사 후보가 자신이 방언

을 한다고 실토하면 결국 정직한 것 때문에 자동탈락

이 되는 셈”이라고 황당해 했다. 

IMB의 ‘FAQ’(자주 묻는 질문)란을 보면 아직도 선

교사나 선교사 후보가 특정은사를 모든 사람들을 위

한 보편 은사라고 강조하거나 분열현상을 빚을 정도

로 강조하면 선교사직을 잃는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그밖에도 선교부는 향후 이혼한 선교사들

에게 장기선교를 비롯한 더 많은 포지션에서의 사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여타 교단에서 입수침례(immersion)를 받은 

후보자도 앞으로는 인정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타 교

단에서 전입해온 선교사 후보자는 반드시 남침례회에

서 침례를 받아야 했다. 

‘IS점령’ 라마디 탈환 작전 개시

이라크 정부가 26일 수

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

가’(IS)가 점령한 라마디를 

중심으로 한 안바르 주(州) 

탈환작전을 개시했다. 이번 

작전에는 이라크 군경뿐 아

니라 시아파 민병대, 안바르 주의 친정부 수니파 부족

이 모두 참가했다. IS가 17일 안바르 주 주도(州都) 라

마디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한 지 9일 만이다.

이들 연합 병력은 라마디를 여러 방향으로 포위해 

IS의 보급로를 차단해 고립시킨 다음 시가전을 벌일 

계획이다. 작전에 참여한 시아파 민병대의 아흐메다 

알앗사디 대변인은 “(라마디 탈환이) 오래 걸리지 않

을 것”이라며 “대원 4천명이 라마디 북쪽을 향하고 있

다”고 말했다.

수니파 거주지역인 안바르주 작전에서 종파적 이유

로 배제됐던 시아파 민병대는 이번 작전의 명칭을 ‘라

바이크 야 후세인’(후세인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으

로 정해 종파적 성격을 분명하게 했다. 후세인은 시아

파 무슬림이 숭상하는 3대 이맘(예언자)으로 7세기 말 

주류 수니파 세력과 전투에서 비참하게 살해됐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24일 바드르 여단을 주축

으로 한 시아파 민병대 2만5천명이 라마디 탈환 작전

을 위해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18개 주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안바르주는 

수니파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시아파 위주의 이

라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 IS의 영향력이 다른 지

역에 비해 커 IS가 초창기 세력을 키웠던 근거지였다.

이라크 정부는 라마디 탈환 작전과 함께 북부 살라

후딘주의 최대 정유도시 바이지에도 특수부대와 경찰, 

시아파 민병대를 증원해 IS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라크 정부는 라마디와 바이지를 동시에 공격해 IS의 

전투력을 분산하는 양동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바이

지는 지난해 11월 이라크군이 5개월 만에 IS로부터 탈

환했으나 올해 초 IS의 공격을 받아 다시 내줬다. 

바이지는 바그다드와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을 중간

에 있는 요충지이자 정유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IS가 

차지하게 되면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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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수다!’라는 TV프로그램

이 있다. 프로 가수들의 경연대회

이다. 관객과 시청자들로부터 가수

들의 노래실력에 따라 점수를 매

긴다. 저조하면 탈락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전혀 새로운 개념이

다. 가수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

는 연예인이다. 가급적 경연대회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럼 누가 이

런 프로그램에 출연할까? 나름 가

수로서의 자부심과 도전정신을 지

닌 소수일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인이다!’ 모든 성도는 분명한 정체

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외치고 삶으로 보여야 한다. 

세상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주시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문: 순교의 상황에서도 담대

한 모습을 보인 성도들이 초대교회

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1) 교회역사를 보면...  

▪서머나의 폴리캅  

폴리캅(Polycarp)은 요한계시록

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

인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다. 그의 

삶과 사역의 배경에는 사도 요한

이 있었다. 그는 원래 안디옥 출신

으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 요한은 폴리캅을 서머나교

회의 감독으로 임명한 것이다. 자

연히 속사도 교부로서의 그의 신

학과 사역에는 요한의 가르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다른 제

자였던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

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두 교

부들은 사도 요한의 생생한 경험

에 근거한 복음을 전달받았다. 그

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도적 신

앙’을 초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게 전달하고 계승하는 일이었다.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의 관계

를 살펴보자. 안디옥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목양에 최선을 다하던 두 사람은 

스승의 뜻을 함께 품었다. 이그나

티우스는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

어가는 길에 서머나를 경유하였다. 

폴리캅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를 크게 환영하였다. 이그나티우

스는 모두 7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서머나에 머무는 동안 4편을 기록

하였다. 나머지 3편 가운데 2편이 

폴리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한편은 폴리캅을 다른 한편은 서

머나교회를 수신자로 적어 놓았다. 

현재 남아있는 폴리캅의 글은 그

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뿐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편지를 

기록했지만 분실된 듯하다. 그나마 

‘빌립보 서신’이 보존된 것이 다행

이다. 이 글을 통하여 폴리캅의 사

상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서신’은 전편과 후편 두편

의 서신이 합쳐져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신의 내용 중에 13장의 내

용이 매우 흥미롭다. 빌립보교회가 

폴리캅에게 이그나티우스로부터 

받은 편지를 베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당시 한 교회나 개

인이 받은 편지를 다른 교회가 요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잘 이해

가 될 것이다. 그가 특정한 교회에

게 편지를 보냈지만, 각 교회는 그 

편지를 베껴서 공유하였다. 결국 

이런 형식으로 여러 교회에 회자

되던 그의 편지들이 신약성경의 ‘

바울서신’으로 정경화 된 것이다. 

‘사도적 신앙’을 담은 교부들의 

글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미치

는 영향은 지대하였다. 폴리캅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빌립보 교

인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글을 

포함하였다.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

고 성도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하라고 권고를 한 후

에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이단의 함정을 경계하라고 적었다. 

폴리캅도 영지주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폴리캅과 이그나티우스는 

복음 안에서 동역의 길을 걸었다. ‘

사도의 신앙’을 전수받은 그들은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들에게 주

어진 초대 교회 교인들을 양육시

키고 보호하는 사명 때문이었다.

▪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폴리캅은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로 끌려가 처형당한 후 약 반세기

를 더 살았다. 동역자의 순교가 분

명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특히 로마정부가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에 서머나를 

경유하도록 일정을 잡은 것은 분

명 악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예

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너도 이

런 죽음을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

의 메시지가 담겨있었을 것이다.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폴리캅은 

‘사도적 신앙’을 지녔던 교부였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삶

을 사는 것이기에 반드시 십자가

의 증거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

다고 분명히 가르쳤다. 또한 구원

받은 성도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새기어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닐 것을 역설하였다. 

폴리캅이 86세가 되는 해에 서

머나 지역의 성도들에게 큰 시련

이 닥쳐왔다. 기독교에 대한 큰 박

해가 일어났다. 원형 경기장에 많

은 군중이 모였다. 성도들이 맹수

의 먹이가 되는 광경을 목격하면

서 기뻐 날뛰며 흥분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배교를 

선택하는 소수도 있었으나, 대부분

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

게 순교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

기고 있었다. 

교인들의 배려로 은신처에 머물

고 있던 폴리캅이 한 노예의 누설

로 인해 체포당하게 되었다. 치안

관들은 백발의 노인을 원형 경기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나름 안타

깝게 여겼다. 체포하려고 들이닥친 

자신들을 환대하여 식사를 대접하

기도 하며,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

간을 달라고 요청한 경건한 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치안관들

은 폴리캅에게 배교를 권했지만 당

연히 실패하였다. 

원형 경기장에 도착한 폴리캅을 

신문하던 전집정관 역시 배교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

여 담대히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

인이다!” 나아가서 군중에게 큰 목

소리로 설득하였다. “무신론자들

을 멀리하시오!” 결국 폴리캅은 화

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지난 86년

간 그 분의 종이었다. 나를 구원하

신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는 준비된 장작더미

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불이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자, 결국 칼로 그

를 죽였다.       

폴리캅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생

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가 섬겼던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그의 죽음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폴리캅 순교

록’을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13면으로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사도 신앙 전수 받은 서머나교회 감독, 86세에 화형

“나는 그리스도인” 정체성 잃지 않는 것이 순교 정신

1. 초대교회 - 교부 (4) 속사도 교부, 풀리캅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 

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초청한 사

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왕은 

아무나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찼

다. 그 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다. 왕

은 그 사람을 쫓아냈다(마22:14).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초

청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지나

가다 “끌려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급하게 불려온 사람들이다. 준비하

고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

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내

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들은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예

복 같은 것을 갖고 있을 만큼 부자

들도 아니었다. 물론 빌려서라도 

입고 오면 되겠지만 빌릴 시간도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놓

고는 무슨 예복 타령인가?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들은 모두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

이 예복을 집에서 입고 온 것이 아

니라 왕이 예복을 준비해 놓았다

가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보통 잔

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

나 이 잔치는 왕의 잔치였다. 그래

서 예복을 입어야 했다. 왕 앞에 나

아갈 때는 예복을 입어야 했기 때

문이다. 성경에서도 왕이 예복을 

준비해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

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

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

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

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

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

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

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

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왕하

10:21:22).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복은 본

인들이 준비해 간 것이 아니고 왕

이 준비해 놓은 것이 확실하다. 예

를 들어, 성가대원들은 가운을 입

는다. 집에서 각자가 준비해서 입

고 오는가? 아니다. 교회에 준비되

어 있다. 교회에 와서 가운을 입기

만 하면 된다. 이 잔치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고 물었을 때 그는 유구무언이었

다. 이유나 핑계를 댈 것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다 준비해 

놓았는데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노

했을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그

렇게 큰 죄인가? 보잘 것 없는 사

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할 정도로 

관대한 왕이 단지 예복을 입지 않

았다는 이유로 그 좋은 날 잔치 자

리에서 화를 내며 쫓아낼 필요까

지 있었을까?

왕은 단순히 예복을 입지 않아

서 진노한 것이 아니었다. 예복까

지 다 준비해주었는데도 입지 않

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었다. 그

것은 왕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왕

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왕

에 대한 무례이고 불손이다. 왕을 

경시하는 것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다.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왕의 기

분을 충분히 상하게 할 만한 일이

었다.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을 뜻하

는 것일까? 설교를 들어보면 백이

면 백 다 그 예복이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

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다”(계19:8).

이런 ‘선한 행실’의 예복을 입어

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다. 

정말 그럴까? 이 잔치 자리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두 참

석했다. ‘선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면 악한 자들은 그 자리에 있

을 수 없다. 모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처럼 쫓겨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쫓겨나지 않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만 쫓겨나지 않았는

가?
<13면으로 계속>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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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닥다리 예배자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거룩의 재발견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최고의
인생

미치오 카쿠 박사(뉴욕시립대 이론물

리학 교수, ‘마음의 미래The Future of 

the Mind’ 저자)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 점차 옮겨가게 될 것이다. 

생각, 감정, 느낌, 기억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뇌를 컴퓨터에 연결

해서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일부 해독해

낼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커뮤니

케이션,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도 대 

혁신할 수 있다. 미래의 영화는 은막의 

이미지뿐 아니라 감정과 느낌까지도 전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십대들은 소셜 미

디어에 열광하며 자신들의 졸업식, 첫 

데이트 등의 기억과 감각을 올릴 것이

다) 역사가와 작가들은 사건들을 디지털

로 기록할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기록

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서로의 고통

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알력조차 줄어들지도 모른다.

 

레이 커즈와일 박사(발명가, 선구적 

컴퓨터 과학자, 구글엔지니어링 디렉

터)

2025년이 되면 3D 프린터가 아주 낮

은 비용으로 옷을 프린트할 것이다. 무

료 오픈 소스 디자인이 많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핫한 디자이너의 최신 

옷 파일을 돈을 주고 다운로드할 것이

다.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데도 

사람들이 e북, 음악, 영화에 돈을 쓰는 

지금과 마찬가지다. 

3D 프린터는 조작된 줄기세포로 인체 

장기를 프린트할 것이다. 환자 자신의 

DNA를 사용하면 장기의 공급은 부족할 

일이 없고, 거부 반응도 없다. 재프로그

램 된 줄기세포로 손상을 입은 장기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

마비로 손상된 심장 같은 것 말이다. 3D 

프린터로 저렴한 모듈들을 프린트해서 

레고처럼 뚝딱 맞춰 집이나 사무실을 만

들 수 있게 된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서로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

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심

지어 서로를 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들’ 중 일부는 아바타다. 무척 흥미롭겠

지만, 2025년까지는 인간의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건 2030년대

에 일어날 일이다. 인간생물학을 재프로

그램해서 여러 질병과 노화과정에서 자

유로워질 것이다. 예를 들면 암의 진짜 

원인인 암 줄기세포를 비활성화 시킨다

거나, 심장병의 원인인 아테롤성 동맥경

화증의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남기고 간 정보를 토대로, 사

망한 사람들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된다(이메일 등 그들이 쓴 글들, 이미지, 

비디오,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인

터뷰). 역시 굉장히 흥미롭겠지만 전적

으로 사실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2030

년대 중반이 되면 가능해진다. 어떤 사

람들은 이런 ‘복제인간’ 기술에 당황할 

것이다.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로봇을 

볼 때 드는 불안감, 혐오감이 있기 때문

이다.

 
안네 리세 키예르 박사(런던의 트렌

드 예측 에이전시, 키예르글로벌 창립

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무렵에는 전 

세계 사망의 75% 정도가 만성 질병에 

의한 사망일 거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

니 M-헬스(모바일 진단, 바이오-피드

백, 개인 모니터링)은 당뇨병이나 고혈

압 같은 증세의 치료에 대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의료 전문 인력이 디자인한 앱

이 효율적인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만성 증세에 지금보다 훨씬 일찍 대응하

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커뮤니티에서 라

이프스타일과 생명결과를 개선할 것이

다.

신체적 복지가 나아진다는 것은 신나

는 일이지만, 내가 더욱 기대하는 것은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정신 

건강 케어를 위한 앱도 그와 함께 발전

하리라는 점이다.

 

제임스 캔튼 박사(샌프란시스코의 글

로벌퓨쳐협회 CEO, ‘미래의 스마트: 세

상을 바꿀 게임을 바꾸는 트렌드 매니

지 하기 Future Smart: Managing the 

Game-Changing Trends that will 

Transform Your World’ 저자)

웨어러블 모바일 디바이스가 온 세상

을 뒤덮을 것이다. 2025년 무렵에는 모

든 나라, 커뮤니티, 회사, 사람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잇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의 거대한 인터넷이 생길 것이다. 교육, 

헬스 케어, 직업,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의 실시간 접근을 가속화할 것이다……

인공지능(AI)은 인간만큼 똑똑해지고,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AI는 자

동차, 로봇, 가정, 병원에 임베드 될 것이

다. 병원에서는 AI이코노미가 생겨날 것

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은 디

지털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합쳐질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로보-외과

의가 수술을 할 것이다. 로보-닥이 아기

를 받고, 휴대전화로 환자를 치료할 것

이다.

예측 의약품이 헬스 케어를 뒤바꿔 놓

을 것이다. 우리가 내쉬는 숨을 맡아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의료기기,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프리 DNA 시퀀

싱이 흔해질 것이다. 개인에게 맞춘 유

전의학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

고, 생산성을 잃은 수십억 명을 구할 것

이다…… 차세대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현금을 대체할 것이고, 디지털 커머스와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것이다. 합법적인 새로운 경제가 생겨난

다.

 
제이슨 실바(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 

‘브레인 게임’ 진행자)

온-디맨드 혁명이 온-디맨드 세계로 

바뀔 것이다. 생물학적 소프트웨어 업그

레이드, 개인 맞춤 의약품, AI 어시스턴

트가 점점 헬스케어와 복지를 탈바꿈시

킬 것이다. 자동화가 늘어나 우리의 일

상생활은 끝없이 풍성해질 것이다. 스스

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보편화될 것이며, 

이동 자체가 자동화 되고, 깨끗하고 저

렴해질 것이다. 우리는 접근성이 차량 

소유를 이기는 세상, 세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갈 것이다.

 

에이미 절먼 박사(월드퓨쳐소사이어

티 CEO 겸 회장)

현재 연구자들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

을 이해하기 위해 뇌와 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은 

점점 더 예리해진다. 몇년 전, 하버드의 

연구자들은 리더들이 리더가 아닌 사람

들보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벤-구리온 대학에

서는 판사들을 연구해서 그들이 점심시

간 전, 즉 제일 배고플 때 더 가혹한 판

결을 내린다는 걸 밝혔다.

나는 이런 인사이트를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생각한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협동하고, 배우는지, 한편 싸우고 증오

하기도 하는지-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공공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과 시민들이 

더 나은 거버넌스와 더 나은 미래를 만

드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마크 스티븐슨(‘낙관주의자의 미래 

여행 An Optimist’s Tour of the 

Future’ 저자)

기술은 정말 멋지긴 하지만, 제일 중

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지금으로

서 난제는 제도적 변화다…… 나는 우리

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스

스로를 구조화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

래서 예를 들면, 내 다음 책은 오스트리

아 작은 마을의 재생가능 혁명, 인도의 

오픈 소스 의약품 발견, PatientsLikeMe 

같은 환자 네트워크, 학생들이 진정 뭔

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없애

버린 학교 등을 다루고 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스마트폰 앱부터 무인자동

차, 오싹할 정도로 사람을 닮은 로봇까지, 지난 십 년 동안 과

학과 기술은 드라마틱하게 발전했다. 앞으로 십 년 동안에는 

어떤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될까?

허핑턴포스트는 일곱 명의 정상급 미래학자들에게 물었

다. 그리고 그들은 꽤나 놀라운 예측을 했다(7 Top Futur-

ists Make Some Pretty Surprising Predictions About What 

The Next Decade Will Bring).

가공할만한 미래, 2025년!
허핑턴포스트, 지구촌 정상급 미래학자 7명의 향후 10년 과학기술 예측 보도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3D프린터는 조작된 줄기세포로 인체 장기 프린트 

M-헬스 치료의 대혁신·웨어러블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 

온-디맨드 세계로 변화·뇌와 몸 인사이트 기술 향상·제도적 변화가 난제

<4면에서 계속>

그래야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주지사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자신

의 후손들이 신앙을 계승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

슬람을 믿지 않는 인피델들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해서는 성적 폭력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이

다. 결국 전쟁에서 가장 오래된 전략 즉 “종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방법

이 보코하람과 IS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민수기 31장은 어쩌면 이러한 동기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를 강제로 강간하라고 말하지 않

는다. 신명기 20-21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

들은 사로잡힌 여자들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다. 

구약에서 민수기 31장, 사사기 21장 등등은 성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의도에 불순

종한 사람들을 설명해준다. 여성을 상품이나 전

리품으로 취급해 이스라엘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

으로 사용됐던 인간의 악한 의도를….

구약 성경에서 전쟁 때마다 등장했던 악한 행

위들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보코하람이나 IS

의 만행과 엇비슷하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

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을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타락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악

한 인간의 죄성을 말해준다. 

개혁주의 신학자, 홀콤(Justin Holcomb)은 “창

세기 3장 이후부터 성경의 근본적인 전제는 바로 

타락한 세상, 특히 타락한 인간성이 폭력으로 흐

르고 있다”고 말한다. 인류의 타락이라는 관점에

서, 성과 출산, 원래는 삶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한 의도가 폭력의 순환에 왜곡된다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같이 

세상을 다스렸으나, 타락 후에는 한 쪽이 상대방

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IS와 보코하람이 여자들을 지배하고 있

다. 

감사하게도, 구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말

씀하시는 이야기의 반절만이 담겨 있다. 예수 그

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밝히셨다”, 즉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

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역적인 혈

연이나 정복된 사람들로 만들어진 가족은 없다.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는 그 

지평을 열어나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보코하람과 IS는 오래된 방식을, 타락한 인간

의 행위, 지금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어떠한 방법

을 동원하건, 그래야만 그들의 미래가 보장된다

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들이나 기독교

의 성장은 역시 종종 가족 간의 신앙 계승을 통해

서만 보장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로 

선포되며 자비와 치유의 행위들을 통해 성장된다

는 것을 처음으로 그대로 보여준 신앙 체계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도는 그만큼 독특한, 하나

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천이다.

결론으로, 보코하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어

린 소녀들을 피랍해 강제로 아이를 갖게 하는 것

은, 그만큼 그들의 미래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기도해야 된다. 보

코하람이나 IS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

지 않도록…. 그리고 희생당한 여성들이 트라우마

나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

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

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

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

니하리라”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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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교회 일에 이리저리 뛰

어다니느라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용히 뒤에서 섬기겠

습니다.” 필자가 아는 어느 권사님

의 고백이다. “목사님, 이제 지쳤어

요. 그래서 이제는 이곳저곳 교회

를 방문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

져야겠어요.” 필자가 아는 어느 장

로님의 고백이다. 

현대 교회는 직분자들이 점점 교

회 일로 지쳐만 가고 있다.  이렇게 

지쳐가는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

는 마치 무거운 바윗돌을 끌고 가

듯이 무겁고 힘겨운 분위기로 겨우 

간신히 운영되어져가는 경우가 허

다한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

와 성도간의 골 깊은 반목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형편이다. 목회

자 입장에서는 성도를 향해 끊임없

는 헌신의 요청을 하게 되고 성도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헌

신에로의 요청이 지나는 세월을 따

라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

고 때로는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이해타산에 따라 실망감으로 다가

오기도 한다. 지쳐가는 성도들 특

별히 직분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목회적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가장 먼

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한

다. 진단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현

재 상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찾아낸 원인에 대하여 처방

책을 세우고 치료를 한다. 교회 일

에 대하여 지쳐있는 직분자는 영적

인 상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원

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필

자가 묻고 있는 것은 보다 근원적

인 원인에 대한 것이다. 이 근원적

인 원인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쳐가

는 직분자들에 대한 치유는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날 아침에 필자가 

자동면도기를 사용하면서 조금 짜

증이 났었다. 이유는 면도기가 작

동은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있

던 필자의 아내가 자동 면도기 뚜

껑을 열고 쌓여있던 찌꺼기들을 털

어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필

자가 다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비

로소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분자들이 지쳐가는 배경에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요

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인들 이면에는 보다 근원

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치 자

동 면도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주

어야 하듯이 영혼의 내면을 정기적

으로 정화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되

지 않은 자동면도기의 특징은 파워

를 켜면 작동은 하는데 기능을 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비유해서 헛바퀴가 돈다는 말을 한

다.  

직분자의 봉사는 위에 계신 주님

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표출하는 것이

다. 그런데 영혼의 내면이 정화되

지 못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

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다. 주

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 상

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

과 “내 열정”과 “내 열심” 이런 것

들이 아니겠는가? 내 힘과 내 열정

과 내 열심으로 행하면 분주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효과 없는 헛바퀴만 돌게 되는 것

이다. 이런 헛바퀴의 연속이 결국 

스스로를 지쳐만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모두가 함께 깊이 각인해

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봉사는 봉사자 자신의 경험이나 열

성이나 열정이나 내면의 그 어떤 

것을 표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

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용

해서 봉사의 일을 하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적 사실은 우리가 하나

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새롭게 직분자로 임직이 되고 나

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겠

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런 새

로운 각오로 교회를 섬기려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되

짚어 보아야 할 뿌리적 사고를 간

과해서는 안된다. 직분자로 세워진

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섬겨

주시는 섬김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

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자. 베

드로가 예수님을 섬겼는가? 아니

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긴 것인

가? 요한복음13장에 보면 예수님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

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베

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대 하시는 것

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순서를 정

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당부하

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을 주의 깊

게 주목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행

한 것 같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이 제자들을 섬긴 것 같이 제자들

도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이다. 그

렇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

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그 

섬김을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곧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섬김과 

봉사의 기본정신이다. 보다 직설적

으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주님으로

부터 먼저 섬김을 받지 않고는 직

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섬

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

절을 참조해보라. “그리스도의 말

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

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

고 노래하므로 섬기는 일을 위해

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

제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그

리스도의 말씀이 각자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의 의미는 그

리스도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영혼

의 내면 속에 지속적으로 풍성히 

채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영혼의 내면에 채워지면 그

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

도의 복음 말씀을 매일매일 사활을 

걸고 들어라! 선포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당

신의 영혼을 섬기게 하라. 그러면 

교회 일에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에 

소생하는 새로운 은혜의 힘이 공급

될 것이다. 

지쳐만 가는 직분자, 대책은 없는가?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미주총신대학교(총장 김근수 박

사)는 23일 오후 4시 본교 채플실

에서 제 3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

여식이 갖고 25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의 사회로 시

작된 졸업예배는 안수학 목사 기도, 

이재경 박사의 성경봉독과 총신코

랄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은 후 황은

영 목사가 ‘갑절의 영감’(왕하2:6-

10)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학위를 받은 졸업생

들이 사역과 목회현장으로 나가며 

두려움도 있겠지만 엘리야의 영감

이 갑절이나 임해 능력 있는 종의 

길로 담대히 나가기 바란다. 우리가 

새 시대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

일한 대안과 방책은 십자가의 도밖

에 없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

님의 일군으로 힘 있게 감당하자”고 

강권했다. 

이어 이재석 교수의 학사보고가 

있은 후 25명의 졸업생들에게 학위

를 수여했으며 김근수 총장의 훈사, 

정완기 목사 격려사, 윤성원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금번 학위식에서 이사장상

(공로상) 김영임, 총장상(학업우수

상) 이수연에게 수여됐으며 학위를 

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신학박사(Th.D.) 김덕원, 이종

우 △기독교교육학박사(D.C.Ed.) 

Teoh Boo Cheow △교회음악박

사(D.C.M) 최근호 △목회학박사

(D.Min.) 김요한, 임민혁, 홍대헌, 

안진호, 최형식, 조광운, 김시한, 정

수연, 정기성, 민상덕, 권기원, 남궁

성 △목회학석사(M.Div) 정찬우, 김

영임 이상윤, 정태용, Chua Meow 

Lin △신학석사(B.Th) 오준용, 이

수연 △교회음악석사(M.C.M) 이성

희, 박 문

미주총신대학교는 1991년 설립

돼 지금까지 700여명의 사역자를 

배출햇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해

외총회의 교류 인준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종교학위를 줄 수 있

는 신학대학으로 등록돼있다. 현재 

연방정부가 승인한 TRACS 가입 절

차를 밟고 있으며 연방정부 SEVIS 

당국으로부터 I-20 Form을 발행할 

수 있는 학교로 목회자양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가칭 

Amer i c a  Ko r e an  Un i t ed 

Foundation, USA) 발기인 총회가 

22일 오후 5시 JJ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오는 10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

다. 

본 총회는 총회의 전신인 미주한

인전국재단(회장 이우호 목사) 시

대의 막을 내림과 동시에 새로운 

총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동 재단은 지난 2월 26일에 있었던 

미주한인전국재단 임시총회의 결

정에 따라 단체명, 로고, 정관 및 조

직을 개편해 새로운 단체로 출범하

기로 함에 따라 ‘아메리카한인연합

재단’으로 명하고 회장에 이우호 목

사, 발기인 대표에 임용근 의원, 조

웅규 의원, 최인환 목사, 김현국 목

사, 이성우 목사, 이상명 목사, 한성

수 목사 등이 주축을 이뤄 결성했

다. 

이날 발기인총회에서는 박희민 

목사, 임용근 의원, 조웅규 의원을 

명예총회장으로, 그리고 이상명 총

장, 이성우 목사, 박영진 목사 등을 

전권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창

립총회까지 정관개정작업 완료를 

비롯 재단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미주한인전국재단 시절 발

간한 “한반도에 찾아오신 하나님”

의 영문판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발기인총회 전 드린 창립예

배는 박희민 목사가 에스겔 

37:1-4, 15-17 말씀을 본문으로 설

교했다. 
<박준호 기자>

46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신학교(Ca l i fo rn 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

장 Dr. Joseph LoMusio)는 이민교

회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현대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해 신학적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건강한 이민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1기 이민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학교를 졸업

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목회자

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으

로 마련됐다. 

학교관계자는 “목회현장에서 느

끼게 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

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민 목회

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장교육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목회자의 자질 향상과 스

스로의 목회를 돌아볼 수 있는 영

적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어져야 

함은 이민 목회자들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하며 

“미주 내 이민 목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강료

로 목회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장교육프로그램은 이민목회현

장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해 목회현장에 효

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

행된다. 

강좌는 매년 두 차례 하계(6월)과 

동계(1월)로 나누어 2주간씩 진행

하며, 참석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

한 강좌를 개설한다. 제1차 하계강

좌는 오는 6월 15일(월)부터 26일(

금)까지 2주간 실시되며 총 5과목(

과목당 4회 수업)이 개설된다. 

수업장소는 본교 강의실(13280 

Chapman Ave 4th Floor, Garden 

Grove)이며 모집정원은 20명, 수강

료는 500달러이며 1주 수업료는 

250달러. 등록마감은 6월 1일까지

다. 자세한 것은 (714)638-831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캘리포니아신학원>

“갑절의 영감으로 나가라”...25명 졸업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22일 발기인총회

이민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 실시

미주총신대 제3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10월 창립총회 앞두고...미주한인전국재단은 역사 속으로

캘리포니아신학교, 하계 동계 각각 2주씩 

미주총신대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발기인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

고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

회 제37회가 5월 18일 오후 6시30

분 뉴저지 소재 주예수사랑교회(담

임 강유남 목사)에서 개최됐다.

개회예배는 직전총회장 정익수 

목사의 사회로 정대영 목사의 기

도 후 김종태 목사의 성경봉독, Yes 

Lord밴드 특주 후 정익수 목사가 “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12:1-2)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총회준비위원장 홍석표 목

사의 인사와 이대길 목사의 환영사

가 있은 후 강유남 목사의 광고 및 

경과보고를 받고 엄기환 목사의 축

도로 마쳤다. 성찬예식은 강유남 목

사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임균만 목

사의 축도로 폐했다.

새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엄기환 목사 △부총회

장: 강유남 목사 △서기: 임균만 목

사 △부서기: 김종태 목사 △회의록

서기: 한상흠 목사 △부회록 서기: 

이제성 목사 △총무: 홍성표 목사 

△회계: 변병두 장로.

이번 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

다.

▷LA노회 경과보고를 받고 해체

키로 하다. ▷서부노회 조직청원을 

받기로 하고 관계일체를 일임키로 

하다. ▷LA 총회인준 신학교 개설

을 임균만 목사에게 일임 가을학기

부터 실행케 하다. ▷본 교단 3대 혁

신을 시행케 하다:1)과거 불법과 관

행적인 편법을 단호히 혁신함 2)개

혁주의 칼빈 신학사상 정치로 교단

의 정체성을 회복함 3)이중 교적자 

및 한국의 목회자와 기준 미달자는 

제외됨. ▷제36회 총회 때 남가주노

회및 결속관계건을 원인을 무효키

로 하다. ▷동성결혼은 비성경적으

로 규정하며 단호히 배척하기로 하

다. ▷칼빈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입

각한 헌법정치를 고수키로 하다.

한편 회의 후에는 장로교회사, 교

회헌법, 회의진행법, 목회자질론 등

의 특강을 실시했다. 
<기사제공: 해외총회>

제 37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새 총회장에 엄기환 목사, 부총회장 강유남 목사
제37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2015년 춘계부흥 사경회가 지난 15

일부터 사흘간 허상회 목사(뉴저

지 성도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

됐다.

“주여 나를 써 주소서”라는 주제

로 열린 부흥회 첫날 허상회 목사

는 사도행전 6장 1-7절을 본문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첫날 사경회는 대표기도에 김은

주 목사(로뎀교회 담임), 특송 김미

정 김미선 자매, 축도 정석중 목사(

사랑교회 담임)가 맡아 지역 교계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상회 목사는 둘째 날 새벽 “은

혜받는 사람들”(왕하2:1-14), 저

녁 예배 “훈련받는 사람들”(눅5:1-

11), 주일 낮 예배는 “축복받는 사람

들”(요삼1:2-4), 오후에는 “변화 받
는 사람들”(왕하13:14-19) 제목으

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샬롯장로교회 춘계부흥사경회, 강사 허상회 목사

“주여 나를 써 주소서” 주제

샬롯장로교회 2015년 춘계부흥 사경회에서 강사 허상회 목사가 말씀을 전

하고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이 지난 21일 5월 월

례회를 열고 오는 8월 페루 선교지 

방문 등 2015년 일정에 대해 논의

했다. 또 5월말 후원아동은 117명

으로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

명 목사 인도로 기도 박마이클 목

사, 설교 유상열 목사, 합심기도/김

인한 장로, 축도 전희수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부회장 유상열 목사는 “진리를 

비추는 등대”(마5:14-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두운 바다에서 

불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교회는 세상의 등대이며 이 빛은 예

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등대 역할

을 할 수 있는가? 첫째, 위험을 경고

하고 둘째, 폭풍을 견뎌야 하며 셋

째, 안개와 어둠속에서 끊임없이 빛

을 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성경이 말씀하는 수

많은 경고를 잘 깨닫고, 폭풍 속에

서도 파도타기를 잘하는 지혜의 유

연성을 가지며, 타협하지 않는 본질

을 지켜 세상에 소망의 빛을 밝히

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날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

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임원과 섬기

는 분들을 위해 △결연 아동들과 금

년 신규 아동결연을 위해 △페루 결

연아동 방문을 위해 △콜롬비아 김

혜정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제목으

로 기도했다. 

이어진 회의는 개회기도 전희수 

목사, 업무보고 김영환 사무총장, 

회계보고 권캐더린 회계, 안건토의, 

폐회기도 박진하 목사, 오찬기도 김

홍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페루 선교지 방문은 8월 17일부

터 22일이며 총 12명이 참가한다. 

이번 방문동안 △집짓기와 △결연

아동 가정방문 △연합집회 등을 하

게 된다. 

또 후원자 및 후원의 밤 행사는 

11월 29일(주) 저녁으로 예정돼 있

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지난해 콜

롬비아 결연아동 방문을 성공적으

로 마쳤는데 이번 페루방문도 잘 이

뤄지기 바란다”며 “모든 일에 집중

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를 체험하자”고 강조했다. 

6월 월례회는 18일(목) 오전 10

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

수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애틀랜타에서 사역하는 해병

대 출신 목회자들이 메모리얼데이

를 앞둔 지난 21일 스와니 모짜르

트 베이커리에서 모여 ‘한번 해병

은 영원한 해병’이란 기치아래 ‘조

지아해병목사회’(GMCCA, Georgia 

Marine Corps Clergy’s Assn.)를 

창립했다. 

미주최초의 해병목사회이기도 

한 ‘조지아해병목사회’는 애틀랜타

를 비롯한 조지아 주 각지에서 사

역하는 해병대출신 목사들을 회원

으로 회원 간의 친목과 사역에 대

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

날 첫 창립모임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배창섭 목사(31기) △회

장 유지화 목사(144기) △부회장 

김종권 목사(199기) △서기 박관

영 목사(277기) △총무 어태용 목

사(311기) △협동총무 김민수 목사

(362기). 

초대회장 유지화 목사는 이날 인

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으로 주의 사역자들이 된 우

리 해병출신 목사들이 앞으로 그 은

혜에 힘입어, 애틀랜타는 물론 조지

아 지역을 통해 특별히 해야 할 사

역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세워주신 것으로 믿고 열심을 다해 

섬기겠으며,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 해병출신 목사들

이 ‘귀신잡는 해병’의 정신을 살려 

마귀들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

에 남은 삶을 기꺼이 바치자”고 강

조했다. 

조지아해병목사회는 격월로 셋

째 목요일 오후 7시30분에 모임을 

갖고 예배 및 기도회를 통해 시대

에 부응하는 복음전파활동에 힘쓸 

것과 나날이 교계에 침투해오는 종

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

씀을 사수하기 위한 헌신을 다짐했

다. 

차기모임은 7월 16일에 있으며 

조지아해병목사회에 가입을 원하

는 해병출신 목사들은(770)722-

2551, (404)547-4754 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조지아해병목사회>

뉴욕교협이 매년 메모리얼데이

에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올해도 메

모리얼데이인 25일 후레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오전 8시 예

배 후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11개 

교회에서 30개 팀이 참여했다. 종목

은 배구(장년/청년/청소년/여성부), 

족구(장년)로 예년과 달리 축구는 

제외됐으며,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

다. 

▲배구 △장년부 우승: 주는교회 

△청년부: 1위 주는교회, 2위 예일

장로교회, 3위 은혜교회 △청소년

부: 1위 예일장로교회B, 2위 예일

장로교회A, 3위 프라미스교회 △여

자부: 1위 성서교회, 2위 예일장로

교회, 3위 프라미스교회 △MVP: 

Shawn Kim(청소년, 예일장로교회) 

▲족구: 1위 하크네시야교회, 2위 

성결교회, 3위 성서교회.

경기는 이창남 목사의 경기 운영

지침 설명 후 선수 대표가 나와 선

서했으며, 이재덕 목사의 배구 시구

를 시작으로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희복 

목사 사회로 기도 이상호 집사(이

사장), 설교 이재덕 목사(회장), 감

사패 증정, 광고 한기술 목사(서기), 

축도 안창의 목사(증경회장)의 순

서로 진행됐다.

이재덕 목사는 “상 얻는 자는 하

나”(고전9:24-26)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경기에서 달음질해도 상 얻

는 자는 하나뿐”이라며 “우리 기독

교인들은 인생의 경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푯대만을 향해 달음질함

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할렐루야 2015

복음화대회를 앞두고 28일 제2차 

준비기도회를 드렸으며 3차 준비기

도회는 6월 4일 뉴욕초대교회에서 

드린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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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2015 유엔청소년세계대회’ 청소년대표단 참가자 모집 
APPA는 미국과 캐나다 거주 교포 및 유학생 청소년 및 대학생 대

상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유엔대회’ 청소년대표단 참가자

를 모집한다. 전세계에서 약1000여 명의 청소년대표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며 서류신청과 서류심사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마감은 6월초.

이번 연수는 플랜 A(유엔연수 및 국제기구활동 참여)와 플랜 B(유

엔청소년세계대회만 참석)로 구분된다. 플랜A는 초등학생도 참석이 

가능하며, 플랜 B는 16세 이상부터만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8월 3일(월) 오전 워싱턴DC 인근 호텔로 집결하게 되

며, 뉴욕인근 참가자들은 8월 4일 오후 유엔본부 인근에서 합류해

도 된다.

연수와 총회만 참석하는 미국 참가자들의 회비는 호텔, 식사, 교통

비, 유엔투어 및 회의 참가비를 포함 980달러. 신청은 www.appaun.

org에서 UN-USA프로그램을 클릭, 신청서(application)를 작성하면 

된다.

제 1회 AG뉴욕신학대학(원) 후원 골프대회
하나님의성회(AG) 뉴욕신학대학(원) 동문회와 한국총회 동북부 

지방회가 주관하는 제 1회 AG뉴욕신학대학(원) 후원 골프대회가 6

월 4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주 오렌지카운티 미들타운에 있는 월

킬 골프코스에서 열린다. 한국왕복항공권 등 푸짐한 상과 경품이 준

비돼 있다. 참가비는 일인당 500달러. 

▲문의: (917)757-4640, (347)860-4455

뉴욕교협이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중고등부 팀들이 배구경기를 펼치고 있

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회

회장 유지화 목사, 부회장 김종권 목사

청년/주는교회, 청소년/예일장로교회, 여자/성서교회 우승

어둔 세상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한번 해병은...’조지아해병목사회 창립

화창한 날씨 속 뉴욕교협 체육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른편 가운데 회장 유지화 목사, 왼편 가운데 부회장 김종권 목사

뉴욕기독군인회(회장 김진화 목

사)가 지난 21일 오전 11시 뉴욕 후

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5월 춘계모

임을 가졌다. 뉴욕기독군인회는 “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를 표어

로 정했다. 

예배는 인도 김형택 목사, 기도 

박태규 목사, 성경봉독 김상태 목

사, 말씀 윤성태 목사, 헌금특송 이

병승 목사, 헌금기도 이준성 목사, 

특별합심기도(조국과 군복음화를 

위해) 김희복 목사, 인사광고 김진

화 목사, 축도 조병광 목사, 만찬기

도 정도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윤성태 목사는 빌립보서 1:20-

21을 본문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

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살

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

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

정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

히 전했으며, 로마의 복음화의 꿈을 

가진 바울 사도의 비전과 간절한 기

대와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로마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의 심령 속에 불붙기를 축원했다. 

회장 김진화 목사는 동성결혼합

법화와 이단과 거짓 영을 기도로 단

호히 막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를 통

해 참가 신입회원들을 환영하고, 한

국에서 발간하는 2016년 회원수첩 

게재를 위해 신청서 작성을 안내했

으며, 회원 가족들을 위한 병영체험

과 독도방문 등을 안내했다.
<기사제공: 뉴욕기독군인회>

뉴욕기독군인회 5월 춘계 모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
뉴욕기독군인회 5월 춘계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와 HYM(대표 더글러스김)은 

19일 저녁 8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프레이어센터에

서 ‘아름다운 동행’ 집회를 가졌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피

터박 목사가 마태복음 5장 21-22

절 말씀을 선포했으며, HYM스텝

들과 더글러스김 대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피터박 목사는 “하나님께 예배드

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다. 예배가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많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떠

한 것들로 인해 용납하지 못했다면 

제물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고백

해야 한다. 용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인생을 걸고 예배할 수 있게 된

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HYM이 16년 동안 

꾸준히 사역을 해온 것은 하나님

의 은혜라고 생각된다. 연합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기에 매우 귀하다

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시작한 동행 집회를 

HYM화요기도모임으로 갖게 된 것

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

한다. 예전에 비해 집회 참여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HYM을 통해 남가 주한인교

회들의 청년사역이 활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가 5월 20일 LA카운티 공무원협회

의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번 봉사상은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다운타운에 위치한 그

랜드공원에서 기획됏던 특별 이벤

트로 한인가정상담소 이외 Asian 

Youth Center, Hans Liang 몬테레

이 시장, Howard Lee Halm 고등법

원 판사가 수상했다. 

한편 가정상담소는 19일 오후 1

시, 한인타운의 봉사와 나눔에 앞

장서 활동하고 있는 LA코리아타운 

로터리클럽으로부터 가정 폭력 피

해자 및 서바이버들의 자조 모임인 

“라이프 비욘드”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2500달러를 전달받았다. 

한인가정상담소 관계자는 “후원

금을 통해 앞으로도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및 서바이버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아트 워크샵 및 가정

폭력의 아픔을 겪은 한인 여성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LA Bible Conference(LA말씀사

경회)의 후원을 위한 클래식 콘서

트가 22일부터 24일까지 남가주에 

있는 세 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콘

서트는 미국 내에서 최고 명문 음대

로 잘 알려진 이스트만 음대생들의 

연주회로 진행됐다.  

22일 그린힐스침례교회(담임 정

기정 목사)를 시작으로 23일은 로

스엔젤레스온누리교회(담임 이정

엽 목사), 그리고 주일인 24일에

는 언약교회(담임 오경환 목사)에

서 열린 콘서트는 석 박사과정 중

에 있는 이스트만 음대생들이 정성

스럽게 준비한 레퍼토리를 관객들

에게 들려주었으며, 그들의 진솔한 

연주에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성원했다. 

연주자는 소프라노에 김현지, 피

아노에 김가을, 정예원, 오보에에 

이지원, 바이올린에 박지은, 이효

경, 비올라에 나찬미, 첼로에 신지

인이 함께 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김현지 자매

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에 동참하게 돼 감사하다. 하나님께

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란 생각

을 가지고 찬양했다”고 말했다. 

김가을 자매는 “나 자신을 비우

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 받는 

느낌을 받게 돼 감사하다. 이 채워

주심을 통해 연주가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연주했다. 

그 사랑이 관객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주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3일 공연은 1부 소마 트리오의 

String Quartet in B-flat Major, 

Op. 76, No. 4 ‘Sunrise’, 피아노 독

주 Piano Sonata No.20 in A Ma-

jor, D 959, Sonata No. 7 for Vio-

lin and Piano, 오보에와 피아노 협

연 ‘Interlude for Oboe and Piano, 

Op. 21’가 연주되었다. 2부에서는 

Fantasie in C Major, Op.17 피아

노 독주와 첼로와 피아노의 협연 

“Sonata in G Minor for Cello and 

Piano, Op. 19,” 소프라노의 ‘Ah, Je 

veux’와 ‘Oh, Divine Redeemer’ 등

을 연주했으며 앵콜곡으로 김현지 

자매가 ‘금향로가 차기까지’를 불

렀다.

▲문의: 강영수 목사 (213)598-

5323 

www.labibeconference.org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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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서부교계 게시판

제1기 요한계시록학교
제1기 요한계시록학교가 6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3일간 충현

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요한계시록 분야에

서 대한민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필찬 박사(전 웨

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 교수). ‘종말과 교회,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요한계시록학교의 일정은 4일과 5일은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6일(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 계속된다.

▲문의: (818)482-6941 김기봉 목사

미주 군사랑선교회 5월정기모임
미주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회창 박사)는 5월 30일(토)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6층에서 5월정기모임을 가진

다. 이날 모임의 강사는 권 데이비드 목사다.

▲문의: (818)472-4827 이종수 부회장 

월드미션대학교 한인가정상담소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가정상담소에서 ‘분노, 어떻게 다룰 것인

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일정은 6월 4일, 11일, 18일, 25

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장소는 월드미션대학교 501

호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20명이며 비용은 무료.

▲문의: (213)738-6930

나성 금란교회 섬머스쿨 개최
나성 금란교회(담임목사 정상용)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섬머스쿨을 개최한다. 초등학교 1-5학년(2015-2016년 기준) 대상으로 

열리는 서머스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점심이 제공된다. 등록비는 매주 170달러이며 내달 5

일 등록이 마감된다. 

▲문의: (213)703-8309

좋은마을축제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좋은마을축제를 31일(주) 오전 

11시45분 개최한다. 이날축제는 주일예배, 먹거리장터(떡볶이, 어묵, 핫

도그, 김밥, 팝콘 등 다양한 음식장터), 게임부스(경품제공), 기독서적판

매, 민속춤 공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

행된다.

▲문의: (714)646-9259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권세 누림’ 세미나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권세 누림’이란 주제로 미주 지역 세

미나가 오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오후 7시 남가주 성시교회(7307 Or-

angethorpe Ave. Buena Park)에서 열린다. 강사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가 맡는다. 이어서 목회자 및 리더십 멘토링 미팅이 8일부

터 9일까지 UBM 교회(1531 S. Sinclair St. Anaheim)에서 진행된다. 세

미나와 멘토링 미팅은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도 환영한다. 

▲문의: (714)469-1200 

소프라노 김혜진 땡큐 콘서트
소프라노 김혜진 집사의 땡큐 콘서트가 6월 6일(토) 오후 6시 싸우스

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탤런트 이

훈,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피아니스트 이하늘, 바이올리스트 윤성원, 

첼리스트 박수정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310)372-4751

HYM화요기도모임으로 열린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아름다운동행’집회가 은혜한인교회 월

드프레이어센터에서 열렸다

LA Bible Conference위한 클래식 콘서트를 마치고 연주자로 참석한 뉴욕이스트만 음대

학생들과 주최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LA 코리아타운 로터리 클럽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지원금 받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원하트미니스트리-HYM화요기도모임

LA카운티 아시안공무원협회서

이스트만 음대생들 최고의 연주로

‘아름다운 동행’집회 시작

한인가정상담소, 커뮤니티 봉사상 수상

LA Bible Conference 후원 클래식콘서트

미주한국일보가 주최하

고 미주동요사랑회(회장 

이혜자)가 주관한 제 13회 

동요부르기 대회가 23일 

오후 3시 LA한미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3회를 맞고 있

는 동요부르기 대회는 각 

교회 부설 한국학교학생

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창과 중창 부분으로 나

뉘어 총 27팀 50여명이 참

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정

곡(예쁜 아기곰, 꽃밭에

서, 산마루에서, 구름, 푸

르다)과 자유곡 1곡을 불

러 참석한 모든 이들을 동

심의 세계로 인도했다. 

특히 최연소 김하람 어

린이의 자유곡 ‘참 좋은 

말’은 박자와 음정이 쉽지 

않은 곡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깜찍한 모습으로 정

확하게 잘 불러 박수갈채

와 함께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이서현 △특별상 황가한 

△최우수상 김하람, 유선하, 성다

인, 정예원, 브레인짐 △우수상 지

예진, 이온유 김윤, 정하늘 코행가 

꾸러기 중창단 △장려상 조예은, 이

진, 김수연, 신혜수, 변연호, 방은진, 

야곱의 축복 중창팀, 코행가 5학년 

중창팀. 
<이성자 기자>

미주동요사랑회, 제13회 동요부르기 대회 성료 

총 27팀 50여명...대상 이서현 

최우수상을 받은 김하람 어린이가 ‘예쁜 아

기곰’과 ‘참 좋은 말’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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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검

은색 양복을 입은 한국교회연합(한

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나타

났다. 굳은 표정이었다. 양 대표회장

은 한동안 물끄러미 서울시청을 바

라보다가 등을 돌려 한교연 로고가 

있는 노란 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

동성애시장, 불교시장 OUT’이라고 

적힌 푯말을 번쩍 들어올렸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다음달 9일

과 28일 이곳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

린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 축제는 

서울시민을 위한 건전한 축제가 아

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숨어서 

동성애를 즐기던 자들이, 백주 대낮

에 서울 한복판에 몰려나와 자기들

의 성(性) 취향을 정당화하고 동성

애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수장이 직

접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다음달 9일 퀴어

문화축제 개막식과 28일 동성애자

들의 퍼레이드를 허용했다. 동성애 

단체들은 2009년부터 서울광장에

서 축제를 갖겠다며 서명운동을 하

고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을 들

여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처음으

로 서울광장의 문을 열어줬다. 동성

애자들은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

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단독으로 열

게 됐다”며 “우리의 결집된 힘을 확

인하고 그 간 받았던 울분과 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며 환호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미국 언론사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 인터

뷰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동

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첫 나라가 돼

야 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양 대표회장은 이날 “미국질병

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에이

즈 감염자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의 

약 94%가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됐

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

에이즈 환자 1명 치료에 한 달 300

만원, 1년에 3600만원이 든다. 우리 

정부는 이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국내 에이즈 환자는 1만명을 넘어

섰다”면서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늘

고 있다. 한국사회가 동성애를 정당

화하고 확산시켜선 절대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경

고 메시지를 낭독했다. 동성애축제 

장소사용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서

울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

이라는 경고였다.  

“동성애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

린다면 서울시민들은 박 시장이 다

시는 서울시의 행정을 맡지 못하도

록, 대선의 꿈을 접도록 강력한 반

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들

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음란문화로부터 지키기 위

해 표로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양 대표회장은 이날 박 시장이 제

정한 봉은사역명에 대해서도 교체

를 요구했다. 그는 “봉은사역명은 

지상 명칭인 코엑스 사거리와 충돌

하고 코엑스에 비해 인지도나 기여

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대표회장의 1인 시위는 45분

간 진행됐다. 집회 후 ‘동성결혼 합

법화 지지하는 박원순 공직추방·퇴

출,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한 1000

만 범국민 서명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사인을 했다. ‘귀를 열

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서

울시청 주출입구에서 불과 20m 떨

어진 곳이었다. 

(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

와 대립하고 있는 비법인 한국찬송

가공회(비법인 공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대한예수교장로

회 합동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찬송가(해설 및 한영

판)’ 출판권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달 판결과 교단장들의 결의에 따라 

21세기 찬송가 문제 해결방안을 준

비 중”이라며 “오래지 않아 가시적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21세기 찬송가는 과다한 저작권

료, 애창곡 가사의 임의 수정, 일부 

작사·작곡자의 신앙적·도덕적 결

함 등으로 예장합동, 기독교대한감

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

한하나님의성회 등에서 사용 및 구

매 중지를 결의한 상태다.  

또 법인 공회와 (재)대한기독교

서회(서회) 및 ㈜예장출판사(예장) 

간 출판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진

행 중이다. 21세기 찬송가 출판권 

소송은 ‘해설 및 한영판’(가사 해석

부분이 있는 찬송가와 영문판 찬송

가)과 ‘일반’(일반 찬송가) 두 부문

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

원은 지난달 상고심에서 21세기 찬

송가 ‘해설 및 한영판’의 출판권은 

서회와 예장에 있다고 판시했다. 21

세기 찬송가 ‘일반’에 대한 2심 재판

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면 조만간 선

고가 있을 예정이다.  

비법인 공회는 이날 밝힌 ‘가시적

인 결과’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교단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아

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

만 새로운 찬송가를 제작하는 것보

다 교단들이 지지하고 있는 ‘21세

기 찬송가의 수정·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법

인 공회는 당초 새로운 찬송가 제

작에 대한 의지가 높았으나 성도들

의 혼란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자

는 교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법인 공회가 이날 공개한 주요 

교단장의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우

리의 입장’에서도 21세기 찬송가 수

정·보완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 이신웅 기

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백남선 

예장합동 총회장, 황용대 기장 총

회장은 지난달 10일 작성해 서명한 

‘우리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1세기 찬송가 사용 및 구매 

중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히 마

련돼야 하며 비법인 공회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기보다 21세기 찬송

가를 수정하고 보완해 온전한 찬송

가를 신속히 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교단장은 비법인 공회 및 교단

들과 대립 중인 법인 공회는 21세

기 찬송가 발행의 정통성을 상실했

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곳에서 펴

낸 21세기 찬송가의 사용 및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파

송교단은 달랐지만 130년 전 한 배

를 타고 조선에 왔고, 형제처럼 지

내면서 협력적인 선교활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

다.

두 사람이 서울 정동에 나란히 

세웠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

일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새문안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모(

母)교회로 불린다.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와 새

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오는 30-31일 두 선

교사의 선교와 연합 정신을 계승

하자는 취지에서 ‘아펜젤러·언더

우드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정

신과 현대 한국교회의 발전 방향: 

두 선교사, 하나의 꿈, 그리고 우리’

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배출한 미

국의 드류신학교와 뉴브런즈윅신

학교도 참여한다.

송 목사는 “두 선교사는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로 

드렸으며 그 결과 지금도 많은 열

매를 맺고 있다(요 12:24)”며 “한

국교회사에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

해 한국교회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

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세계교회 발전에 어떻게 참여

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기회가 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뉴브런즈윅신학

교 존 W 코클리 교수와 김진홍 교

수, 드류신학교 레오나드 스위트 교

수, 감리교신학대 이후정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두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예배도 

진행된다. 두 교회는 초기 선교정신

으로 돌아가자는 자성적인 의미를 

담아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될 당시 

초기 형식대로 예배를 드린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드리는 폐회

예배에서는 두 선교사의 선교정신 

계승과 한국교회의 자성, 통일을 준

비하는 성도의 자세 등이 담긴 ‘공

동기도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26.3%가 기독교

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인은 

10.6%, 천주교인은 9.4%, 무교인

은 53.5%였다. 이는 기독교의 교

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목회현장의 

목소리와 배치되는 결과다.

국민일보가 20일 단독 입수한 ‘

서울서베이 종교 응답자 특성표’

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기독교인

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용산구

(32.8%)였으며 송파구(32.5%) 도

봉구(31.2%) 강동구(29.5%) 영등

포구(28.5%)가 뒤를 이었다. 기

독교인이 가장 적은 구는 광진구

(16.8%)였다. 

특히 강동·송파·강남·서초구가 

포함된 강남권(동남권)은 기독교

인의 비율이 평균 29.2%로 서울

시 5개 권역(동남·동북·도심·서

북·서남) 중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은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

회 오륜교회 등 한국의 대표적 대

형교회들이 위치한 곳이다. 강남

권의 기독교인은 6-11%에 그친 

불교인에 비해 3배가량 많았다. 

무교인이 가장 많은 곳은 광진구

(64.7%)였고 동대문구(63.6%) 관

악구(62.1%) 중구(58.1%)가 뒤를 

이었다.

기독교인은 성별, 학력, 결혼여

부, 소득, 계층, 직업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다. 남성의 23.8%, 여성

의 28.8%가 기독교인이었다. 기독

교인은 젊은 층에서도 타 종교인

보다 월등히 많았다. 10대, 20대 

기독교인의 비율은 각각 25.0%, 

26.9%로 3-4%에 그친 불교인이

나 8-9%인 천주교인을 크게 앞

질렀다. 불교는 50대 이상에서만 

10%를 넘었다. 천주교는 전 연령 

대에서 8-10% 수준을 유지했다. 

학력별로 보면 기독교는 대졸 이

하까지 25-26% 정도였고, 대학원 

이상에서는 35.8%로 높았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종교인구

를 조사했는데 기독교인은 그동

안 25-27% 수준을 유지하며 1위

를 지켰다. 가장 높은 해는 2007년

(27.2%)이었으며, 2011년 25.6%

로 내려갔다가 2012년부터 26% 

이상으로 다시 올라섰다. 

반면 불교인은 2007년 16.2%

를 기록한 뒤 계속 하향곡선을 그

려 2013년 10.4%, 지난해 10.6%

로 내려앉았다. 천주교인은 2007

년 9.6%로 불교에 비해 6.6% 포인

트 뒤졌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줄

어들다 2013년에는 0.7% 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불교인이 다시 천

주교인을 1.2% 포인트 앞서는 등 

서울시 2위 종교를 둘러싼 경쟁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종교

사회학 교수는 “목회현장에서 체

감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인의 비

율이 높게 나온 것은 교회를 정하

지 못하고 떠도는 ‘가나안 성도’들

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

서 “명목상 성도만 많으면 예배 출

석이나 헌금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

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하게 되돌

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

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민 4만5496명을 표본 추출해 방

문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구별 인

구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조

사결과를 확정했다. 표본오차는 

±4.09%이며 신뢰수준은 95%다.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

상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백석아

트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이사장 안

준배 목사)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

온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제

12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수

상자를 선정하고, 목회자, 부흥사, 

교육자, 사회봉사 4개 부문에서 시

상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원팔연 목

사(전주바울교회 당회장), 부흥사

부문 유중현 목사(성현교회 당회

장), 교육자부문 고세진 목사(아신

대 전총장, 근동 고고학자), 사회봉

사부문 이은대 목사(사단법인 사

랑나눔, 충주그리스도의교회 당회

장).

시상식은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본부장 김용덕 목사의 사회로 정인

찬 목사, 소강석 목사, 안준배 목사, 

김창곤 목사, 손광호 목사, 유진기 

목사가 순서를 맡아 진행됐으며 대

표회장 정인찬 목사는 “헛되지 않

은 수고”(고전15:57-58)라는 제하

의 설교를 전했다. 

정인찬 목사는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라가는 사람의 길이 

된다고 하기에, 성령이 일하시는 사

람의 발자취는 한국교회의 등불 같

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할 만

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람들에게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길선주 목사

를 통해 발현된 1907년 성령운동

을 계승해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

우며 기여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

고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류광수, 고 

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재심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한기

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이단검증

특위·위원장 오관석 목사)가 꾸려

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기총 이단검증특위는 지난 22

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

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걸음

을 뗐다. 

교단별 전문위원으로는 그리스

도의교회협의회 장계은(서울기독

대) 교수,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김형묵(성지교회) 목사, 기독교대

한감리회(기감) 서영석(협성대) 교

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

도순복음) 김호성(국제신학연구

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장동민(백석대학교회) 목사, 

예장통합 구춘서(한일장신대) 교

수,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이

재정(익산 삼광교회) 목사 등 7명

이다.

이 가운데 기성을 제외한 6개 교

단 인사들은 교단 총회에서 파송됐

으며, 당초 동참하기로 했던 예장합

동이 빠지고 기성 교단 인사가 합

류했다. 기성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파송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재정 목사는 한기총 이단검증특위

의 요청을 받고 개인 자격으로 참

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

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주요 교단 출신들이 참

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단검증특위 관계자는 25일 “이

들 전문위원 외에 1-2명 정도가 추

가로 검증작업에 합류할 수 있다”

면서 “다음 회의에서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내부에서는 예장통합 허호

익(장신대) 교수와 예장합동 박용

규(총신대) 교수 등이 추가 검증위

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한국조

직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 교

수는 신학회 대표 자격으로 추천을 

받았다. 박 교수의 경우 2013년 6월 

류광수 목사 등에 대한 한기총의 

이단해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25개 신학대 

교수 172인의 대표 자격으로 특위 

측에서 동참을 요청한 상태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전문위원 위

촉장을 수여하면서 “앞으로 이단검

증특위의 검증활동은 전문위원들

이 모든 자료를 갖고 검증해서 보

고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강
조하면서 “다음 회의부터는 검증위

원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달

라”고 주문했다. 

예장통합이 파송한 구춘서 한일

장신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한국

교회 연합기관의 분열은 바람직하

지 않고 일치와 협력의 모양을 갖

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참여하

게 됐다”면서 “교단 입장을 견지하

면서 활동하되 (한기총의 기존 검

증자료 외에) 교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도 활용해서 연구하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단검증특위의 활동 시한은 장

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9

월 전까지다. 향후 2-3개월 정도로 

전망되는 활동 기간에는 전문위원

들의 1·2차 연구 및 토론, 3차 공

개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

가 발간될 예정이다.

한교연 양병희 회장, 퀴어축제 반대 시위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회견...출판권 놓고 소송 진행 

“아펜젤러·언더우드 꿈 함께 조명”

서울시민 기독교인 26.3% 종교 중 1위

교세위축 느낌은 ‘가나안 성도’ 많은 탓

불교 10.6%, 천주교 9.4%, 무교 53.5%

류광수·고 박윤식 목사, 이단 해제 재심 작업 시동

원팔연 목사, 유중현 목사, 고세진 목사, 이은대 목사 

“서울시민 위한 건전한 축제 아니다”

“21세기 찬송가 논란 해결안 조만간 제시” 

기감 정동제일교회·예장통합 새문안교회 

국민일보 ‘서울시 4만5496명 표본조사 자료’보도

제12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시상식 

한기총 ‘이단검증특위’ 전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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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인구는 통상 70억으로 

추산한다. 그 중 기독교인은 약1/3인 

약23억 명이다. 이 수치는 가톨릭과 

희랍정교를 포함한 것이다. 23억 중 

한국컴퓨터 선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 51%, 희랍정교 10%, 개신교 

39%라고 했다. 그러므로 개신교 인

구는 약 9억 명쯤 된다. 기독교 컨설

팅업체인 “프로젝트 케어”의 딕 슬리

커(Dick Slikker)는 1900년부터 

2010년까지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수

를 조사, 비교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슷했으나 무슬림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아가 전 세

계 기독교 인구는 1900년 34.5%에

서 2010년 32.9%로 줄었다. 반면 이

슬람 인구는 1900년 12.3%에서 

2010년 22.5%로 증가했다. 기독교 

인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

이(37%) 늘었으며, 서유럽에서 가장 

많이(30%) 감소했다. 인구증가와 이

슬람의 성장에 비하면 기독교는 제

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

독교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유

럽교회의 쇠락은 우리로 하여금 한

탄을 넘어 슬프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딤전 

2:4)과 모든 민족(마24:14)이 다 예

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

지만 교회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지상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대비 복음화 비율과 사회

적 영향력으로 보면 오히려 쇠퇴하

고 있다. 왜? 교회가 선교를 해왔음

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을 따라잡

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대다수 약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저버렸거나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선교는 모든 

지상의 교회가 전심으로 버거운 판

에 이렇게 소수의 교회가 그것도 몸

통이 아닌 깃털로 해서 될 일이 아니

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제 한국

교회는 저물어가는 서방교회를 답습

하지 말고 존재적으로 선교를 지향

해야 한다.

1.  제1의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

(pradigm)

근대 개신교의 선교역사는 1792년 

해안선교시대를 창안한 윌리암 캐리

로부터 시작한다. 그 후 19세기까지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이 힘

을 바탕으로 여러 유럽교회들과 함

께 선교를 주도했다. 그러나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피폐

되었고 교회도 힘을 잃었다. 더욱이 

그간 식민지로서 조차했던 아프리카

와 아세아의 여러 국가가 독립을 함

으로서 이전처럼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자연히 20세기는 미국

이 유럽의 선교 바톤을 이어받아 혁

혁한 공로를 세웠다. 

1885년 피선교지였던 조선은 환난

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였다. 일체치하에서는 민족독

립 운동에 앞장서면서 중국 산동반

도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리고 1989

년 한국정부가 해외여행 자유화정책 

시행 후부터 세계선교는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에 한국교회는 준비가 

부족함에도 급진적으로 선교사를 보

냈고 나름대로 세계선교에 이바지했

다. 

이처럼 근대 이후 선교패턴은 물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향식이

었다. 문화와 경제적 힘을 이용해 선

교사를 타문화권으로 파송한 것이

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제 서방교회

가 쇠락함으로 선교의 힘이 급속히 

빠지고 있다. 결국 제1의 선교 패러

다임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 효력을 

발휘하나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선교

도 멈추게 된다는 한계성에 봉착하

게 되었다.  

2.  제2의 상황적 선교 패러다임

(pradigm)

두 번째 패러다임은 사도바울처럼 

자비량 전문인 선교의 모델이다. 이

는 선교지의 문이 점점 닫히고 물가

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한 결과이다. 보편적으로 창의적 접

근 지역에서는 목사 선교사를 거부

한다. 이러한 나라는 목회자보다는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교육, 의료 

환경 개선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

는 전문인들은 환영한다. 선교사 입

장에서도 환경적인 변화를 생각안할 

수가 없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위

기 여파로 선교비 모금이 어려워지

고 후원교회의 재정상황은 녹록치 

않게 되었다. 이에 반해 현지의 주택

비, 교육비, 교통비 등 생활비용은 급

상승하고 있다. 이로서 자구책 차원

에서 비즈니스에 손을 댄 선교사가 

출현했다. 그 일환으로 Business For 

Mission이 나왔다. 그리고 어떤 이는 

Business And Mission으로 하는 이

도 있고 이제는 Business As 

Mission으로서 BAM Movement가 

일어나고 있다. 아무튼 자비량 전문

인 선교는 오늘날 또 하나의 물줄기

를 이루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누구나 쉽게 나갈 

수 있으며 신분이나 재정적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사역적 전문성을 가

진 직업 선교사는 대부분 직업적 전

문성이 약하고, 선교사가 된 직업인

은 사역적 전문성이 약하다. 특히 이 

부류는 기관보다 독립적인 활동을 

주로 하기에 통제나 관리가 어렵다. 

자비량 전문인 선교를 위해서는 많

은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한 교회의 바

른 인식과 더불어 선교신학이 개발

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을 잘 훈련

하여 목회자 선교사처럼 동등한 자

격으로 파송하고 현지에서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조직 안에서 팀워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제3의 총체적 선교 패러다임

(pradigm)

선교를 위한 제3의 길은 모든 교회

가 선교적으로 성격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특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는 선교적 공격의 첨병위치에 있다.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

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국경이 무의미하다. UN의 통

계에 의하면 이 지구촌에 약 3억의 

디아스포라 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이는 디아스포라에 의해 탄생된 2

세, 3세를 계산하지 않는 수치이다. 

선교 전문가들은 1/10인 7억의 디아

스포라 인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

교통상부에 따르면 해외 한국인은 

178개국에 대략 700만 명이라고 한

다. 그 중 4/5이 중국, 미국, 일본 등 

3개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한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주의 몸된 교

회가 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인이 

가는 곳에는 식당이 생기고, 일본인

이 가는 곳에는 회사가 생기며 한국

인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현재 디아스포라 한인교

회는 약5,500정도이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어디를 가나 영성과 열

심 그리고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는 커다란 자산이다. 디아스포라를 

통한 복음의 확장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가 있는 것

이다. 2천년 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럽

까지 전파된 것 같이 이제 21세기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천국

복음이 “땅 끝”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

겠는가? 이를 위해 한 두 사람이 아

니라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가 통째

로 일어서야 한다. 그것은 선교적 교

회(Missional Church)로 거듭나는 

것이다.

맺는 말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다. 이는 부

름 받은 0.03% 선교사에게만 해당되

는 것이 아니다. 99.97%의 크리스천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게 엄히 내려

진 지상명령이다. 헌데도 지금까지 

선교는 특정 선교사와 특정 교회라

는 소수에 국한되었다. 80% 다수의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망보다는 오

로지 교회부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교회

도 속을 들여다보면 선교가 한 부분

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2000

년 기독교의 선교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이

치이다. 

기독교 선교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제 종말론적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결단해야 한다. 계속 하나님의 의도

를 거역하고 인간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안디옥교회처럼 헌신하든지? 

만일 후자라면 교회는 선교적으로 

Paradigm Shift을 과감히 해야 한다. 

특히 5500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교회가 

몸통으로 선교적 닻을 올릴 때 성령

의 놀라운 기름부음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 닛시 !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변혁적 패러다임

땅에 심기운 씨앗은 몸통이 깨져 썩어야 새 생명을 낳는다. 

깃털은 바람에 나부끼며 모양만 낼뿐 생산성이 없다.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몸통으로 선교할 때가 되었다. 

선교의 창 (32)
<7면에서 계속>

이 책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사도적 교부의 삶을 살던 폴리캅은 초대 교회 성도들과 후대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우리는 폴리갑의 삶과 죽음으로부

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  

2) 성경이 보인다 - 사도행전 20:17-24, 로마서 14:6-9

성도는 형용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

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얻었다

면 이에 버금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전 과

정을 통해 이뤄가야 하는 신앙의 성숙은 결국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능하게 한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

신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

고 있다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확신을 가지

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순교의 죽음 자체가 지닌 의미는 매우 

크다. 그렇지만 반드시 순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 순교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7면에서 계속>

또한 예은 왕이 준비해준 것이었다. 사람들이 준비해온 것이 

아니었다. 쫓겨난 사람은 ‘선한 행실’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

겨난 것이 아니라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었다. 그 자

리에는 자신이 준비해온 ‘선한 행실’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

도 없다. 모두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

라, 입으라고 주는 예복을 고집을 부리면서 입지 않은 사람이었

다, 그는 왜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누더기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면 예복으로 갈아입었을 것이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구태여 갈아입지 않

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복보다 더 좋은 옷이었을 수도 

있다. 옷은 신분을 말해준다. 그는 일반 평민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하고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른

다.    

천국은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업적, 공로를 통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자격이 없지

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데 ‘선한 행실’의 옷

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

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

가 앉아 있었다. 자기 자신의 의의 옷, 공로의 옷, 선행의 옷을 입

고 들어갔던 것이다. 그랬다가 쫓겨난 것 아닌가?

이 비유에서 보면 왕이 준비해둔 옷을 입은 사람들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

신 옷을 입어야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

는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로 옷 입은 자만이 그 자리에 참예할 수 있다(갈3:27).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옷이 있다. 천국 잔치에 들

어가려면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처럼 자기 의의 옷,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쫓

겨나게 된다. 

비록 남의 것보다 더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옷을 입고는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의의 옷, 내 공로의 옷, 내 선행의 옷을 벗고 예수님

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

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사61:10).
이메일: jinhlee1004@yahoo.com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중남미 엘살바도르 뽀뜨렐리오스 

산간마을에서 보내는 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사랑하시고 후

원하시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 독자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

다. 

저는 미국 RCA교단 위임목사 정년

을 10년 앞두고 뉴욕에 소재한 선한목

자교회 담임목사직을 조기은퇴하고 

선교목사로 임직 파송예배를 드린 후 

회장과 이사장으로 섬기던 미동부국

제기아대책기구 파송선교사로 뉴욕해

외선교회 선교사로 아내와 막내아들 

폴과 함께 중남미 엘살바도르 가난한 

산간마을 뽀뜨렐리오스에 도착하여 

처음은 미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운데 현지생활과 언어습득 선

교사역에 한걸음씩 적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한 선교센터는 

2년전에 뉴욕에서 목회하는 엘살바도

르교회 노엘소사목사가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함께 예배드리는 뉴욕늘기

쁜교회(김홍석 목사)와 함께 2층을 증

축하여 선교센터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천장 문 방충망 건물 안과 

밖 페인트 배수공사 야외 지붕공사 교

실마련 등 할일이 남아있는데 조만간 

마무리공사를 하기위해 기도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와서는 

200여명 한인들이 살고 있는 엘살바

도르선교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박기창 목사님과 교인들과 함께 인사

하고 현지사정과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웃에 있

는 교회에서 주일예배 시 인사와 함께 

복음메시지를 전하고 선교사역에 대

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와성경교육 클래스를 열기

로 하였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와 

협력하여 방치된 극빈가정아동들을 

파악한 후 해외아동결연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선교센터 주위 1시간권 내의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의 네트웍을 형성하

여 연합전도사역과 연합 복음화대회

도 주관하여 후원할 계획이며 장기적 

안목으로는 지역교회 젊은 청년들을 

영적지도자로 양성하기위한 신학대학

분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현지교회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였는데 온 성도들이 감사하다

고 인사를 하며 한 성도는 저희가족을 

저녁식사에 초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주일에는 한인선교사님을 통

해 구입한 스페니쉬판 오늘의 만나 일

일구독 성경교재 두 달분 120권을 기

증하여 영의양식을 통한 신앙성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살면서 

동네주민들과 인사하며 다니면서 느

낀 점은 주민들이 온순하고 순수한 성

품을 보면서 기독교 사랑의 복음이 심

겨지고 자라날 영혼의 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지에 와서 뜨거운 무

더위와 모기와각종벌레들에 물리고 

옛날 시골생활 같은 환경의 불편함은 

있어도 부족한 종을 이선교지마을의 

2000영혼을 위해 보내주시고 영혼구

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놀라운 은

혜와 저희보다 더 열악한 선교지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

신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

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4일간 저는 식욕과 기력

을 잃고 아내와 아들 폴은 고열과 몸

살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건강을 잃으

면 사역도 할 수 없음을 실감하고 주

님께 간절히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하

고 있습니다. 통역하는 미사엘 사촌인 

의사를 만났는데 무더위 직사광선 수

분 염분 부족 장시간선풍기노출 모기 

현지 채소 바이러스 등 복합적 요인이

며 풍토병에 걸린 것이라 설명하였습

니다. 

영혼구원사역은 주님이 가장 기뻐

하시는 일이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사

도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에게도 그랬

듯이 복음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선교

지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후방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과 재능의 후원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동안 목회현장에서 성도님

들에게 무수히 강단에서 외쳤던 주님

의 지상명령 복음전파 영혼구원의 사

명을 교회강단을 떠나 선교현장에 직

접 와서 주민 속에 함께 살면서 지금

까지 저희가 받은 주님의 놀라우신 사

랑의 복음을 가장 작은 나라 가난한 

산간마을이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영

혼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내심이기에 오늘도 모든 감사와 영

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 시작하는 

저희가족의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부부 드림

<5면에서 계속>

그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부유한 그리스도인

들이 밭과 집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그 판값을 사도들에

게 바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리스도인과 사업가들

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듯이 되었다는 것과 큰 은혜

를 받아서 따라오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헌신이었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먼저 큰 은

혜를 받아야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결과였지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들

거나 종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소유가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농부들이 토지를 살 때는 희년 전까지 사용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레25:15-17). 하나님만이 물질의 소유

주이시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만

물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의 소작인이요 하나님께 빌린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레25:23).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청지기적 자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의식을 한 순간도 망각해서

는 안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잘 관

리하고 유지하고 이윤을 남기는 자로 소명을 받은 사

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욕과 

부패한 욕심을 위해 재물과 사업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소명이 마치는 날, 

이 땅을 떠날 때, 주인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

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인과 사업가

는 재물과 자본과 모든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주

인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관

리하되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세상적인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부지런히 

이윤을 창출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

업의 목적은 이윤을 최대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삼고 소명

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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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1.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가 되게 함

이니라(왕하19:25B)
4. 에스라 때에 유대인의 한 가족의 두령으로 저의 자손 666인이 스

룹바벨을 따라 예루살렘에 귀환하였다(스2:13).
7. 아직 알지 못함(명).
8. 초목이 우거짐(창41:5).
9. 둘째 복음의 저자.
11. 올챙이가 자라면?(계16:13).
12. 주로 문서를 맡아 다루는 업무(에9:3).
13. 디손의 자녀(대상1:41).
15. 화본과에 속하는 1년생 풀. 밀과 비슷하나 이삭이 난 뒤에야 구

별된다(마13:25).
16. 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울(왕상18:32).
17. 업신여겨 봄. 낮추어 봄(욥12:21).
18. 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께, 다른 한 

마리는 ○○○에게 드렸음(레16:10).
20. 쇠비름과의 1년초. 여름에서 가을까지 각색 꽃이 핌(명).
23. 하늘 아래의 땅(신4:39).
24. 내소(內所)와 외소(왕상6:29).
26. 주먹 안. 수중(잠30:4).
27. 휩쓸어 없애 버림(잠30:4).
28. 소라처럼 비틀리게 고랑이 진 물건(왕상6:8).
30. 네가 먹어서 ○○○○ 아름다운 집을 짓고…(신8:12).

31. 무화과로 만든 떡(대상12:40).

<세로 푸는 열쇠>
1.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에 이르러…(행21:7).
2. 많이 모여 쌓인 큰 덩어리(대하31:8).
3. 몸을 펴고 팔 다리를 뻗는 짓(암6:7).
4. 사물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시58:5).
5. 서울. 큰 도시(에9:6).
6.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나타낼 길이 없음(행24:3).
10. 블레셋의 5개 중요 도시 중의 하나. 견고한 요새지(수11:22).
12.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후에 처가 되었다(창20:2).
14. 주로 어린 학생들이 책, 학용품을 넣고 
     어깨에 메고 다리는 가방(명).
15. 가시로 만든 채찍(행26:14).
18. 다윗의 30용사중 엘리벨렛의 부친이다(삼하23:34).
19. 네 손가락(렘52:21).
21. 사람의 시체(왕하19:35).
22. 그림의 떡(고사성어).
24. 임금의 사유재산을 두던 곳간(스7:20).
25. 우리 나라 애국가 2절. 남산 위에 저 ○○○.
27. 귀를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물리적 대상. 음(音)(렘7:34).
29. 서로 원한을 풀어 잘 지내게 함(마5:2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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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제법 설레었습니다. 금년

에는 무슨 일들을 벌리실까 기대가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내심 생각하며 벅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들은 모두 반전으로 물거품

이 되었고 조금 쉬면 지친 몸이 곧 회복되리라 기대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듯 육체는 고장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

나서 어디든지 사모님들이 오라고 하는 나라로 훨훨 날아가

고 싶었지만 몸이 허락치를 않습니다. 마음도 따라서 약해

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쌩쌩 달려도 끄떡없었던 몸도 이제는 옛날 말이

었습니다. 자신의 몸마저 가눌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자각

할 때마다 이렇게 약해진 자신을 받아드리기가 힘이 들었습

니다. 애써 자신을 달래가며 올해는 안식년으로 쉬라고 하시

는가보다 하며 해외사역을 모두 접기로 하였습니다.

솔개의 선택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솔개는 40

살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산으로 높이 날아가 홀로 앉아 

바위에다 자기의 주둥이를 짓이겨서 빠지게 한답니다. 새 주

둥이가 나올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면서 견딘답니다. 

그런 후엔 그 주둥이로 자신의 깃털을 모두 뽑아 버린답니

다. 손톱도 다 뽑아 버린답니다. 다시 새 깃털과 발톱이 나올 

때까지 홀로 외롭게 앉아 기다린답니다. 긴 세월을 고통과 

함께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깃털이 나오며 발톱도 새것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날기 시작하여 후반부의 생

애를 멋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문득 솔개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역

하면서 낡아버린 나의 깃털, 주둥이 그리고 발톱 등을 모두 

뽑아 버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생각

하며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하찮은 것 같이 여겨지던 외로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

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

게 되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여년 전에 다 겪

어본 감정들이라 생각되어 잘 견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러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모들이 눈

에 아른거려 견디기가 힘든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에너지가 

바닥이 나니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외로

움의 농도는 점점 짙어져 가기만 합니다.

원로목사님의 심정을 새삼 알 것 같았습니다. 은퇴사역자

님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섬기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됩

니다. 홀로서기를 잘하는 자신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의 존재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항상 강조하며. 이렇게 사모들을 위로하고 사

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역에 몰두해왔는데, 그러기에 나

는 이런 부분에 도사가 된 줄 알았는데, 이런 구덩이에 빠지

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사모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것을 항상 격려하며 강

조해 왔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역자들의 탈진 상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름을 또 다

시 절실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고, 모든 가치를 사역으로 기준하고 살

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되자 나

의 나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

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울증을 앓게 되

나 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이론으로도 잘 가르칠 수 있었

지만 실제 상황 앞에서는 여유있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

았습니다.

그동안 사모들 앞에서 나의 앞모습만 보여주었던 것 같습

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나의 뒷모습이 여실히 

드러날 때 나의 자존감도 따라서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사역을 통해 항상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였고 사역

의 결과를 갖고 인격까지 평가해왔던 자신이 드러나는 시간

들이었습니다. 사모들의 우울증을 항상 염려해주면서 그들

을 위로해주기 바빴고 치료하느라 온 정력을 다 기울여왔던 

과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지금은 입고 다니는 기

분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행복을 느끼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나

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리

의 말씀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던 행복감은 아득한 과거로 흘

러가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누구에게도 대화

의 내용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고립되어 투병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솔개를 묵상하면서 “그래, 새 깃털

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홀로 산꼭대기에서 지내야 하

는 솔개가 나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오는 깃털 

갖고 다시 날을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꼭 올거야” 하며 달

래곤 하였습니다.

목회자가 한창 사역하다가 그만 건강을 잃어버려 죽을병

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절감하는 시

간들이었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참된 쉼을 누

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가 아닌가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정체가 무엇이기에 믿음을 강조하고 믿

음을 갖게 하기 위해 한평생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몸도 

돌아 볼새 없이 열심히 뛰어오다가 정작 자신이 병에 걸리면 

그 믿음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들입니다. 참 믿음을 강조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열심히 사역할 때는 수많은 환자들에

게 믿음을 세워주며 그 믿음으로 병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

는 능력자들이 자신이 정작 병에 들면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스트레스만 잔득 남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의 이

야기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 모세, 요나, 삼손 등 큰 일을 한 

사역자들일수록 골짜기는 더욱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들 모두는 하나같이 죽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현대병으로는 심한 우울증환자들이었습니다. 나도 역시 예

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안식년이라

는 별명아래 쉰다고는 말하지만 막상 아파서 아무 일도 하

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나를 절망의 늪으로 깊이 들

어가게 합니다. 와중에도 더 맘이 아팠던 것은 어느 누구에

게도 나의 사정을 그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를 

이해하는 이가 한사람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새로운 기운이 솟

아나는 체질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하루를 병과 싸우기란 심

한 고문의 일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루 속히 병

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집념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나

를 억압해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낡은 깃털과 주둥이를 몽땅 뽑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잠겨 열심히 뽑아 버릴 것들을 나

열해봅니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영성가꾸기 (2)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40살 독수리의 후반부 인생준비와 같은 심정

“사모들 섬기는 꾼“ 이름표 떼기 위해 몸부림

www.chpress.net

     

매일가정예배 

사람의 혀가 작은 지체이나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전체의 삶을 좌우

합니다. 첫째, 구원의 고백도 말로 하고 사명의 

부르심도 말로 응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말로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일어납

니다. 둘째, 반대로 이 말은 불처럼 배의 키처럼 

말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생의 바퀴를 불사르

며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며, 지나친 것을 절제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 말은 마음 곧 영혼

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

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한 말과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

이며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약3:2). 우

리의 말로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

만을 전합시다.

신자의 말(약3:2)찬313장월

신자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성부의 예지하심, 성자의 피 뿌리심, 성령

의 거룩케 하심을 통한 완벽한 구원을 내게 주

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고생하

여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

야 합니다(1-2). 둘째, 신자의 삶은 구약의 선지

자들이 살펴 연구하던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10-12). 

말씀 순종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아 누리

는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삽니다. 말세에 나타

내기로 하신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고 완성의 

열매를 따 먹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5-7). 거

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나그네의 삶(벧전1:1-12)찬405장화

우리의 목자장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십니

까? 첫째,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

니다(4).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하여 그와의 교제

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일입니다. 둘째, 그는 

교만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5). 겸손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셋째,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되 믿음의 터를 

굳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10). 

그 분에게서 긍휼, 번성, 형통, 그리고 능력이 임

하기에 그에게 달라붙읍시다. 시내가 심은 나무

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생활이 주를 따

르는 결과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그 분께로 나

오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모든 방면에 은혜

의 삶을 살아갑시다.

목자장을 따르라(벧전5:1-15)찬347장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환

난 속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사는 지혜를 보여

주는데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긴

장, 고통, 상처, 죽음의 위기가 엄습할 때 교회는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평안할 

때 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순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

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이것은 상투적인 용어

가 아니라 시련의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로 받으면 즉, 복음 때문에 욕을 당하

면 반드시 영광의 영이 임하여 감당할 힘을 주

신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정말 신비로운 사

건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 

일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해 지혜를 배

우게 하며 신앙의 차원을 높입니다. 감당할 시

험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의 임재(벧전4:14)찬177장목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자의 삶은 성경에 착념

한 구원을 이룰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첫째, 

확실한 예언인 성경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면 이

단의 교훈과 세상 유혹과 자기 속에 있는 자극

적인 탐욕의 발광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그 죄

는 노아시대 홍수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죄와 같

고 소돔 고모라의 음란한 죄와 버금가는 것입니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착

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에 착념함이란 성

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실천적인 일입니

다. 성경을 읽다가 죄가 생각나 회개하고 싶어

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지며 서원하는 기도

가 생기고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체험

이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 기

묘한 진리의 절경을 보고 그곳을 거니는 체험, 

현실에 답답한 때에도 창조적 지혜를 알고 소망

으로 넘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주여 성경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 성경에 착념한 삶(벧후2:1-9)찬506장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계를 받습니까? 

첫째, 베드로는 이단 교훈으로 더러워진 교회타

락을 경계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에서 

베드로 서신을 썼습니다. 여기 “참된 속담”이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상식적 교훈이 아니고 구

약 잠언같이 하나님 경외심에서 생긴 진리성 있

는 격언을 가리킵니다. 거짓교훈은 복음이 아닌 

모든 이론과 사상과 윤리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둘째, 이 

기준을 벗어날 때 그는 타락한 심령을 갖습니

다. 선한 양심이 악하게 되고 마침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어 세상기준으로 굳어지면 그 가면

에 가리워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셋째, 이를 벗

어나는 길은 처음받은 복음에 착념하는 길 뿐입

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등한히 여기면 멸망이 

졸지에 찾아오지만 성경의 작은 가르침이라도 

정직하게 응할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

니다. 그 길로 갑시다.

타락한 심령(벧후2:22)찬337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2015년 5월 30일 토요일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www.chpress.net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가 

매년 발간하는 ‘크리스찬문학’ 26집이 출간됐

다.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문학을 통해 하나님

을 증거하고 찬양한다. 문학은 진실하고 아름

다운 인간의 삶과 고결한 영혼의 갈망을 추구

하는 언어 예술”이라고 선언하며 ‘한국 기독교

문학의 정체성과 정통 위에 변화를 모색하여 

공동의 선을 실천하는 작가들의 광장’이라고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를 소개하고 있다. 

본 협회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영혼구원

과 사회정화의 길잡이’, ‘인류의 평화, 자유, 행

복 추구 기여’, ‘삶의 기치와 아름다운 이성 계

발’, ‘투철한 신앙과 충분한 예지로 기독교 문학

의 이상실현’을 위해 매년 문학지를 발행해 오

고 있다. 

올해 발행된 제 26집에는 곽상희 시인의 초

대시를 비롯, 12시인의 시와 찬송시, 통일시 등 

테마시인 9인의 작

품, 18 회원의 시를 

수록했다. 또한 수

필부분에도 김동

길, 이수복, 정목일 

수필가의 초대 수

필과 8명의 회원 

수필을 담았고 소

설부분에는 초대소

설로 이동희 씨의 ‘

다시 헤어짐’과 회

원 김상분의 ‘부메랑’이 실렸다.  

특히 2015년 신인 작품으로는 △시: 송종록 ‘

새벽달’, 조애영 ‘내마음의 끝자락’ △수필: 김

일형 ‘미국생활의 터전’, 조정화 ‘89센트의 가

치’, △소설: (장편)이매자 ‘에밀레종’, 예청목 ‘

양자의 사랑’, (단편)제봉주 ‘여행 그 이후’, 이

기주 ‘겨울 나그네 찬가’가 수록됐다

미주크리스천문

인협회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작가의 

집에서 회원과 축하

객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출판감사

예배를 드렸다. 

본회 부회장 송종

록 회원의 사회로 시

작된 감사예배는 박

요한 목사 기도, 윤

삼혁 장로 색스폰 연

주, 김기동 목사 설

교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성령의 

감동과 글쓰기’(딤후3:16-17)란 제목으로 “성

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재 하여 아름다운 글

을 쓰도록 주장해주실 것이며 각 사람에게 감

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주어 좋은 작품을 창출

하게 하실 것이므로 글쓰기에 앞서 성령의 충

만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 바란

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지윤 회장은 “5월의 아름다운 꽃의 

향기의 계절에 함께 출판을 축하해주시는 여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크리스천문학 26집을 발간하

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인사말을 통해 거듭 감

사를 표했다.  

한편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는 시와 소설과 

단문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213)249-

077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문학 통해 하나님 증거하고 찬양”

‘크리스찬문학’ 26집 출판감사예배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크리스찬문학 제26집 출간 

“글쓰기 앞서 성령충만 위해 기도” 

지난 12일부터 3박4일간 멕시코 

캔쿤에서 열렸던 해외한인장로회

(KPCA)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

으로 선출된 김종훈 목사와 이메일

로 인터뷰 했다. 

40회 총회를 1년간 이끌어갈 김종

훈 목사는 ‘4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강조하며, 광야 40년 방황 후 약속

에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형식과 제도

가 교회 본질을 위협하고 전통적 가

정의 가치도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

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기도하자

며,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복음의 씨

앗을 뿌리는 이 때에 회복의 총회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1. 총회장 당선 소감   

총회장은 대표성과 방향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그래

서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이 큰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제 안에 계신 예수

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겸손

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신임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이

끌어 갈 계획과 비전

저희 해외한인장로회는 21개 노

회, 500개 교회에 9만 성도가 속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소

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금년 제40회 총회 주제를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라고 정했

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만 

더 불안하고, 더 절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처처에 지진, 기근, 태풍, 가

뭄, 테러, 난민문제, 총기사건 등 이 

시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

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단

위인 가정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자녀가 

생산되고, 이로 인해 가문이 계승되

는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제도화가 

되어가면서 형식이 복음의 생명력

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27장의 

율라굴로 태풍을 만난 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에는 기술

을 상징하는 선장도 있었고, 돈의 힘

을 상징하는 선주도 있었고, 정치와 

권력을 상징하는 백부장도 있었습

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난 배를 아무

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절망하

고 있을 때 희망의 소리가 한 죄수에

게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

으로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이었습

니다.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

을 다 바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

니다. 바울의 이 방향을 제시하는 소

망의 말을 듣고 그 배는 안정을 찾

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답사해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을 온전히 예

측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

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

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입

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총회로 

이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 받는 총

회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명

이 있으면 배는 결코 전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계선교의 사명을 가

진 사람이 결국 함께 배에 탄 사람

의 생명을 건졌듯이 디아스포라로

서 세계 각 처에 흩어져서 복음전파

의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가 될 때 

이 총회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이 시

대의 사람을 살리는 총회가 될 줄 

믿습니다.

3. 평소에 갖고 있는 목회철학

우리 교회(뉴욕예일장로교회) 표

어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제

일"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3대째입니다. 저의 

조부님과 부친의 목회를 보면서 배

운 것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이 주인

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

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

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이 믿음으로 목회하

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해외한인장로회 제

40회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

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

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숫자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노회가, 

총회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40회 총회장으로서 기도하

고 있습니다.

4. 가족소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딸과 아들

을 주셨습니다. 금년은 모두 졸업하

는 해입니다. 큰 딸은 약대를 졸업하

고 병원에 레지던트로 일하게 되었

고, 둘째 딸은 교육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

으며, 막내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대학 입학을 받아 놓은 상태입

니다. 총회장으로서 각 노회 순방이 

많을 것 같은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40년 광야 방황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 있기를 기도

“예수님 제일” 목회철학...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해외한인장로회(KPCA) 

신임 총회장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총회로”

인/터/뷰

<15면에서 계속>

이제 사모사역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프

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해져 있습니

다. 원고를 보지 않아도 사모들 앞에서기만 하면 절

로 나오는 강의안들 청중을 맘대로 휘어잡는 기술

도 늘어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모들의 허물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식

어져가는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들은 왜 그

렇게 선물을 좋아할까? 혼자의 몸으로 그렇게 많

은 짐을 들고 다녀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끼며, 더 나아가서는 선물에 대한 불만까지 

얼굴에서 보여질 때 마땅히 섬겨야 할 사모들이 슬

슬 미워지기 시작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나올 

수 없는 사역자가 되는가 보다! 꽃이 떨어져야 열

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닌가! 꽃은 떨어지기 싫고 

열매만 바라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비로소 인격에 열매가 맺혀 지는 것

인데... 그러기에 나는 더 이상 프로가 아니고 ‘꾼’으

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

오늘도 오래되고 낡아버린 깃털과 주둥이를 뽑

기 위해 “사모들을 섬기는 꾼“의 이름표를 떼어버

리기 위해 몸부림 쳐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김종훈 목사 부부

크리스천문인협회 출판식


